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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J::::t 

도자기는 과거 인간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예 

술사적 대상이 되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생산했던 도요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광주지역 다음으로 분포도가 높은 

용인시의 도요지들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조 

선백자의 경우 광주지역에는 왕실과 중앙에 공급하였던 官黑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비 

해 그 인근에 위치한 용인지역에는 在地的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주변지역에 공급하였던 

地方黑址들이 산재해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요인 좁藏쯤월址도 수 개소 분포하고 았으며, 

그 밖에 생활용 도기의 요지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도자기나 도기의 생산관계 유적이 다수 분포한 용인시에 있어 최대의 당면과 

제는 그러한 유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라 하겠다. 특히 주변의 

다른 시군에 비해 보다 많은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각종 유적들이 인멸될 가능 

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대책의 마련은 제반 市政 가운데에서 

도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책의 수립에 있어 우선 종합적인 

정밀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 용인시가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늦게나마 이번 조사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 

며, 이에 시의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의 도요지에 대한 조사는 일찌기 일제시대부터 있어 왔고, 1984년 호암미술관 

에 의해 서리의 고려시대 백자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이 일대 도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된 것은 사실이나, 용인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지표조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지 

체되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체의 주요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극히 미흡한 때문이지만, 기존의 조사에 

서도 그러한 작업을 주도한 고고학 전공자들이 도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보인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조사에서도 절감한 바이지만, 산사면의 수풀에 가리워진 도요지를 일반적 

인 고고학 지표조사에서 찾아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발견 과정에서 在

地A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단은 도 

자사 전공자, 도자사와 관련된 용인시의 향토사학자 및 생산관계 고고학 전공자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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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상호 협력하에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탐문 

조사로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올 하여준 이종구선생과 마순관선생이 

동참하여주지 않았다면 이번 조사의 성과와 의미는 반감되고 말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올 수 없다. 

조사방법은 일단 기존에 알려진 도요지에 대해 재점검하면서 보다 철저한 탐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도요지를 찾는데 주력하고 각 유적에서는 가마벽편, 도지미, 공기돌 동의 

생산과 관련된 유물들, 대표적 기종과 형태의 자기편 둥을 체계적으로 채집하여 생산기 

술과 생산품의 성격올 상세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계절이 동절기이고, 많은 경우가 사면의 흘러내린 토양이나 낙엽으로 두럽게 덮 

혀 있었으며, 일부는 상당히 파괴된 상태여서 유구의 명면적 범위나 깊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로 조사를 마철 수 밖에 없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정 

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여튼 이번의 도요지 지표조사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총 42개소의 유적(도자기가마터 

40. 옹기가마터 2)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한 유적올 파악하였고, 용인시 

에서는 최초로 2개소의 야철지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올 이용한 총 12회의 현지조사가 조사원 이상의 조사단이 거의 

대부분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 

었던 것은 참가자 모두가 용인시 도요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사에 열의를 보여 

준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보고서를 간행하는 힘든 작업과정에서도 각자 분답한 부분 

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었다는 접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책임조사원 ; 김 재 열(호암미술관 부관장) 

조사 위원 : 이 종 구(성남정보산업고퉁학교 교사, 향토사학자) 

마 순 관(용인시 예총회장, 도예가)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조 사 원 ; 전 숭 창(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현 문 필(호암미술관 전임연구원) 

양 정 석(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4 



노 대 석(한신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조사보조원 ; 김 두 권(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최 철 희(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보 조 원 : 이 화 정(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허 정 욱(한신대학교 국사학과생) 

김 혜 영(상동) 

신 시 내(상동) 

정 경 아(상동)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유구에 대하여는 이남규 • 전승창 • 노대석, 유물에 대하여는 전 

승창, 종합고찰은 김재열이 각각 담당하였으며, 도면과 사진의 편집은 전승창 • 현문필 • 

노대석이 협력하면서 작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채집 자료들을 겨울방 

학부터 근 5개월간에 걸쳐 김혜영, 신시내, 정경아 등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학생들이 

묵묵히 정리하여 주었으며 유물 촬영은 이화정이 담당하였다. 

이처럼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조사단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업에 임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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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麻仁tfj의 縣~的 背;합 

삼국시대에 용인은 백제에 속하였다가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인헤 일시적으로 고구 

려에 귀속꾀기도 하였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영토확장을 하면서 용인지역은 廣興王

14年(553) 新~+I애 편입되었다. 이 당시애 용인은 滅鳥 • 蘭城이라고 불리었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신문왕 5년 (685)에 새로이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여 9주 5소 

경을 두게 되는데, 경기도 지역은 한산주에 편입되었으며 한산주는 뒤에 한주로 개칭된 

다. 이떼 용인은 한산주 내의 딛-경옹縣이라고 불리게 된다. 통일신라시대 용인은 불교가 

융성하였던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와 관련된 불교유적들과 유물들이 여러지역에 

서 확인되고 있다 1) 

나말여초기- 되면서 신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중앙의 통제력이 미약하게 되어 각지 

의 호족플이 독자적 세랙활 형성하면서 할거하게 된다. 용인애서는 용인이씨의 시조 李

吉卷(904∼1008)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竹山에서는 箕萱과 朴未烏, 水原

에서는 金ι와 최승규, 廣~·I‘|에서는 王規가 각각 세력을 잡고 있었다. 이길권은 태조 

(877∼943)의 고려 건국에 적극 협조하여 願城伯三韓塵上功昆三重大흩뽕禮大夫太師에 

봉해지고 태조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이길권은 용인이씨의 시조이기는 하지만 

다른 경기지역 출신 가문틀처렵 문벌을 형성하여 지배세력의 중추-로 성장하지는 못하였 

다. 

고려 건국과정에서 협력한 호족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군현제 

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명칭의 변화도 보이는데, 이 당시의 용인은 용구현 

으로 명칭이 변화되어 불리기 시작한다. 

고려는 13세기초에 몽고족의 침입을 받게 된다. 몽고에게 6차에 걸쳐 침입을 당하면 

서 전국은 격렬한 전쟁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몽고군 침입로에 위치한 경기도 일대 

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몽고군에 대해 격렬한 항쟁을 펼쳐나간다. 용인지역 

도 몽고군에게 항전을 하였는데 몽고군의 2차 침입때는 廣州 日長山城(현재 南漢山城)

에 이어 처인성(남사면 아독리)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몽고군의 최고 지휘관 

1) 사찰로는 이똥떤 북리의 龍德좋, 외시변 박곡리 에各좋, 포곡면 가실리 白運魔이 있고 불상으로 
는 원상띤 꼭신리 신촌부락의 석조여래입상, 빅곡사 석불입상, 이통면 천리 적동 저수지 입구의 
석조여래입상, 기흥면 공세리 탑안부락 석조여래입상, 백련암 석조여래화상, 원삼면 학일리 금동 
여래입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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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살례탑을 전사케 하여 이들을 철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4세기 중엽 이후 고려는 내부적으로 정치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 

되변서 여러 가지 말폐가 드러난다.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왜구의 침략은 사회적 혼 

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는데, 우왕 3년(1377) 에는 철원으로 천도할 것이 논의될 정도였 

다. 왜구의 침입은 내륙지방에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그 중 서해 연안에 위치한 성읍들 

이 가장 막심하였다. 용인지역도 피해를 입었지만 우왕 4년에는 戶長 李富의 지휘아래 

현민들이 합섬하여 왜구를 격퇴시키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후 太祖 3年(1394) 에 도역을 조정함에 따라 龍關는 경기도에 귀속되었고, 

處仁은 태조 6년(1397)에 현으로 승격되었다. 太宗 13年(1413) 에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두 현이 합쳐져 용인현으로 되었다. 용인은 초기에 縣藍과 訓道가 파견되었으나 현으로 

승격되면서 縣令이 파견되었다. 

宣祖 25年(1592)부터 7년간에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은 전국토를 전장터로 만들었고, 

전쟁 직후에 일어난 용인 전투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라도 관찰사 李洗(1541∼

1607)과 충청도 관찰사 尹先覺(1543∼1611)' 경상도 관찰사 金降(1537∼1615)는 왜란 

의 소식을 접한 후 6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상도중 한양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 

는다. 이에 내부적으로 혼란상황이 있었으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북상하여 용인현 남쪽 

10리 지점에 도달한다. 음력 5월 4일 백광언의 부대와 왜군 와끼자끼의 부대 사이에 벌 

어진 전투는 5월 6일까지 3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하였으나 조련이 안된 병사와 지휘자들의 전술, 전략의 부재로 왜군들에게 무참하 

게 패배하고 만다. 평양의 행재소는 이 전투가 있은지 5일만인 5월11일에 평양을 버리 

고 의주로 떠나게 된다2). 

仁祖 14年(1636)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가 함락되고 삼전도에서 왕이 항복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왜란 때처럼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용인지 

역에서는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포 

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충청도 관찰사 鄭世規와 공주의 영장 崔震立(1568∼1636)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던 도중에 용인 혐천에서 적을 만나 전투를 벌였으나, 최진립이 

죽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 한편 광교산 근처에 었던 전라병사 金俊龍(?∼1641)

은 남한산성에 있던 청군을 교란시키고 여러 소규모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적장 白

후高羅를 사살하기도 하였다, 

학문으로 전래된 서학이 18세기 말이 되면서 신앙으로 바뀌어 나간다. 종교로서 성장 

2) 한신大學校博懶흠, 1998, 『龍仁 水技 百濟 住居址』,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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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주교는 전파와 선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중 큰 영향올 미친이가 19세기 초엽에 

활동한 金大建 신부(1822∼1846) 이다. 그는 페레올 주교에 의해 용인에 파견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전고l활동을 펴서 많은 영향올 미쳤다. 

조선이 쇠락해지면서 외세의 침략올 받게 되는 파정에 있어 일제는 침략 야욕을 본격 

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일제의 침략파정에서 받게 된 수탈파 피해는 전국에서 의병 

운동을 일어나게 하였는데, 용인도 마찬가지였다. 1896년에 일어난 제1차 의병운동에서 

용인은 경기도 의병의 연합부대인 利川首↑昌義所에 참여하였으며, 1907년에 일어난 제2 

차 의병운동 때는 林玉뼈, 鄭周源, 李益三 둥이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합병한 후 식민지 수탈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 중의 

하나기- 1914년 3월에 실시한 지방 행정 단위 통폐합이다. 이 조치로 인해 전국은 97개 

군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용인도 이전의 용인현과 양지현, 죽산현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인군으로 재편된다. 이 당시 용인꾼은 12개 면으로 구성되게 된다. 

현대에 들이와서 용인은 수도권 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 일대는 지역적 • 행정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 용인은 1985년 

기흥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2개 읍, 9개 면올 가지고 있었고 1996년 3월 1일에는 시로 

승격되었다 이 때 수지띤이 읍이 되면서 용인시는 2개 읍, 8개 면으로 이루어지게 되 

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용인 얼대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지형적 변화가 섬하 

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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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地域別 憲址의 調흉 結果

1. 龍 仁

1) 虎洞 1호요지 

(1) 성 격 : 高麗初期 關器黑址

(2) 위 치 : 57번 지방도로 우측편 호동 길업마을 남동쪽에 큰길업골이라 불리는 계곡 

이 었다. 이곳에 연안 김씨의 묘표가 서있는데, 여기에서 계곡에 접해있 

는 소로를 따라 임야쪽으로 약 300 미터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하며 지 

번으로는 산 95-1염일대에 해당한다. (사진1-1, 지도1 . 3) 

(3) 현 상 : 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소로와 접한 구롱에 위치하고 있으며, 7따가 위치 

한 곳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삼림이 울창하여 형질변경이 없어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30여 미터, 상하의 길이가 40여 미터에 

달하며, 이 범위 안에 도기편들과 가마벽편들이 넓게 퍼져 있다. 도편은 

산 아래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산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의 소 

로에 약간 노출되면서 이와 접한 구릉편에 넓게 산포되어 있다.(사진 

1-2) 
(4) 유 물 ; 다수의 關器파편과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關 器 ; 廣口觸과 항아리류가 주류를 이루며 항아리의 안쪽에는 제작시 다양한 

무늬가 있는 두들개로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다. 

• 搬 : 수습된 유물의 대부분이 구연부의 파편으로 몸체와 저부의 형태는 확인 

할수없다. 

@(사진1-3-CV∼@, 도면1-7∼8) : 구연은 나팔모양으로 밖으로 벌어졌으 

며 가장자리가 도톰하다.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되며, 모두 표 

면에는 장식은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으며, 적회색을 

띤다. 표면에는 광택이 없으며, 받침은 알 수 없다. 

@(사진1-3-®, 도면1-6) : 구연이 몸체에 거의 직각으로 외반한 형태로, 

한 점이 수습되었다. @번과 마찬가지로 구연의 중앙보다는 가장자리가 

더욱 도톰하게 만들어졌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회색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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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면에는 광택이 없다. 

@(사진1-3-Q)∼@, 도면1-1∼5) : 구연이 직립하며 구연부의 아래쪽에 계 

단모양의 턱이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광구병이다 수습된 파편은 구연부 

의 크기와 세부의 형태, 모서리에서 각이 져 꺾이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혹색이다. 내외면 모두 

에 黑觸를 앓게 입혀놓은 듯 광택이 있다. 

@(사진1-4) : 몸체의 행태를 구분할 수 없이 잘게 부수어진 觸의 파편중 

에는 외면에 혹유를 앓게 입혀 놓은 듯한 파편이 다수 있다. 

• 盡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지만, 구연과 톰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는 없었다. 

@(사진1-5-Q)∼@· 6-Q)∼@, 도면1-9∼ 15) : 구연은 모두가 외반하지만, 

외반의 정도와 가장자리의 처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폼체는 중앙 

에서 팽만하였다가 저부로 가면서 점차 폭이 좁아져 바닥에 이어지는 형 

태이고, 외면에는 장식이 있는 것도 있으며, 내변에는 대부분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굽은 평저로, 바닥을 편펑하게 다듬어 굽을 대신하였으며,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사진1-7) : 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호의 파편중에는 格子

文, 힘格子文, 波狀線文, 도식화된 草文 퉁의 다양한 문양장식이 나타난 

다’ 
나 其他

• 가마벽 ; 짧址의 주변에는 검게 그을린 가마벽편이 다수 흩어져 있다. 

@(사진1-8) : 가마의 벽편으로 馬沙土質의 耐火材料로 만들어졌으며, 가 

마의 안쪽과 바깥쪽에 관계없이 대부분 회흑색이거나 고동색으로, 繼器

가마의 벽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색의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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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虎洞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 16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57번 지방도로 우측편 호동 예직마을 입구에서 서쪽으로 300m떨어진 곳 

에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입구에서 약 200여 미터 정도 들어간 밭에 위 

치한다. 지번으로는 산 10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1. 지도1 . 4) 

(3) 현 상 ; 유적의 윗쪽은 임야와 접해 있고 대부분이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유적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가마 

벽편과 자기편들은 밭과 밭 사이의 둔덕에 많이 산포되어 있고 지표상에 

는 자기편들만이 약간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가마의 범위는 종 

으로 약 20 미터, 횡으로 약 20 미터 정도로 보인다,(사진2-2) 

(4) 유 물 ; 白磁와 驚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전접시와 병 퉁이 수습되 

었다. 

• 大 싸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2-3-®. 도면2-3)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器塵이 사 

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매 

우 넓은 윈각이 있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 

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 

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 

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사진2-3-(!). ©. 도변2-1·5):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 봄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 

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다소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 

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답청백색이나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 

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남아 있다 

@(사진2-3-®. 도면2-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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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번의 대접과 유사하지만, 내저원각은 물 

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비교적 낮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 

하지 않고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사진2-3-@. 도면2-4)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폼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 

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매우 넓 

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였으며, 굽과 굽주 

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 

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橫 월 ; 다량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2-4-@. 도면2-7) : 구연이 외반하고 붐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 

으로 직립하며,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2-4-®. 도면2-6)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내저원각이 

나 전체의 크기가 보다 작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 

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 

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2-4-Q)) : 구연에는 금속기와 같이 몸체에 직각으로 외반된 폭이 

좁은 전이 있고, 기벽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 

바닥이 매우 넓고 높이가 낮은 전접시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포개구이가 불량하여, 바닥에는 외반접시의 

저부가 드러나 보인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 

25 



며, 윗면에는 잡티가 불어 있다. 

• 蓋 ; 몇 점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는 
모두동일하다. 

@(사진2-5--<D. ®. 도면2-8∼9) : 구연이 외반하고 폼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 

명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올 얄게 깎아내었으며, 굽파 굽주변 

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불어 있다. 

• 懶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5-®’ 도면2-10) : 구연과 몸체는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저부 

가 완만한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크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 

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 

가씌워졌다. 

나-黨道具 

• 개 먹 ; 디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2-6-®∼@)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윗면은 그릇올 놓올 수 있게 편 

평하게 다듬었으며, 태토비짐올 받쳤던 혼적이나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 

아있다. 

다.其他 

• 가마벽 
@(사진2-6--Q))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에는 白土가 앓게 발려 있다. 벽의 외면으로 

갈수록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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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虎洞 3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黑址作業場 및 建械t

lxm 

(2) 위 치 : 예직 1번 요지에서 산쪽인 서쪽방향으로 약 150여 미터 진입하면 골짜기 

에 개사육장과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 

다. 지번으로는 산 101-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1. 지도1 . 4) 

(3) 현 상 ; 유적의 위쪽은 임야와 접해 있지만, 주변일대가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며, 

지표에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자기파편들은 주로 밭주변에 많이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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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고 무덤과 개사육장에는 혼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사진3-2). 

(4) 유 물 ; 白磁와 關器破片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구연이 외반된 대접파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백자는 굽의 모양에 따라 

대마디 모양과 倒立三角形의 두 종류로 나뒤어진다. 대마디 모양의 굽을 

가진 백자의 觸色은 담청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받침은 뻐土비짐을 사용 

하였다. 도립삼각형의 굽올 가진 백자는 대부분 순백색이며, 입자가 고운 

모래를 받쳐 播造하였다, 

• 大 械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 세부의 특정에 따라 세 종 

류로나눌수있다. 

@(사진3-3---<D. 도면3-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톰체의 器慶이 힘 

線올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의 가장자리에는 圓角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올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으로, 접지면의 폭 

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편평하게 깎아내고, 접지 

면의 유약올 닦아낸 후,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 

한 회청백색의 유약올 씌웠다 

@(사진3-3--®. 도면 3-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폼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훨씬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 

질의 白土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다소 內煩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 

르지 못하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파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남아있다. 

@(사진3-3-(핑, 도면3-3)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내저원각과 

크기가 작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 

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편명하게 깎아내었으며, 굽파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혼적은 분명하지 않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회 

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태토비짐올 사용하여 포개구이를 한 

혼적이 있다. 

• 械 웰 : 다량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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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진3-4-@. 도면3-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톰체의 기벽이 완 

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 

자리에는 커다란 원각이 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으로 접지면 

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편평하게 깎아내 

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순백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 

긴 잡티가붙어 있다. 

@(사진3-4-<D∼@ • @, 도면3-6∼7 . 9) : @번과 유사한 형태의 접시이지 

만, 세부의 형태가 다르며, 크기도 大中小形으로 다양하다. 표면에는 아 

무런 장식이 없으나, 외면의 기벽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 

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있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 포 

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도 었다. 

@(사진3-4-@. 도면3-8) : 구연과 몸체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 

벽이 사선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의 전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 

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 

우 낮고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으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까 

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대충 닦아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 

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가 씌워져 었다. 

• 搬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3-3-©∼@, 도면3-4) : 수습된 파편은 모두가 잔편이어서, 전체의 

형태를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모두 양질의 白土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關 器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이 호의 파편이었다. 

• 盡 : 대부분 구연이나 붐체의 잔편들로, 구연의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진3-5-<D∼@, 도면3-10∼11) : 구연은 모두 외반되었으며, 폭이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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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호동 3호 요지 

4) 활웰洞 1 호 요지 

(1) 성 격 : 朝離 19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운학초퉁학교에서 내어둔으로 들어가는 포장길를 따라 약 1000 미터 정 

도 가면 국사봉에서 서북방향으로 내려가는 구롱 밑 지역을 범어들이라 

고 하는데 여기에 새로 지은 집이 있다. 이 집뒷편의 밭과 임야가 접한 

지역에 유적은 위치한다, 지번은 168전, 산 1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 

진4-1. 지도1 . 5) 

(3) 현 상 : 유적은 임야와 밭의 일부에 걸쳐져 있고 밭의 개간으로 대부분의 표면 

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유적의 범위는 파악하기가 곤란 

한 실정이다. 지표에는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으며, 밭과 밭 사이의 둔 

덕에는 경작시 출토된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사진4-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이 산재해 있으나, 그릇의 종류는 적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의 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 

다. 모두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으며, 유색은 담청백색이 대부분이다. 

• 大 傑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가 모두 유사하다, 

@(사진4-3-Q), 도면4-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사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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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 

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고, 접지면의 폭이 좁고 일정치 못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樓 앓 :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4-4-®∼@, 도면4-4∼5)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 

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접시의 전체 높이가 매우 낮으 

며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이 접시는 안바닥 가장자리가 곡면으로 된 

것과 원각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나, 외면과 전체적인 형태에는 뚜 

렷한 차이가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 

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청백색 

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4-4-Q), 도면4-3)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의 가 

장자리가 외반되어 있으며, 몸체의 꺾임이 보다 예리한 것이 다르다. 표 

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 

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觸 ; 한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사진4-3-®. 도면4-2) : 구연부의 모양은 확인할 수 없으며 , 목이 잘록 

하고 저부에서 펑퍼짐하게 팽만하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 

는 장식이 없으며, 내변에는 물레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태토는 잡물 

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이 파손되어 형태와 받침을 알 수 없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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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雲觀洞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내어둔 마을에서 북쪽으로 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면 문화 유씨 묘역이 있 

다‘ 바로 이 묘역의 첫 번째로 보이는 묘소 근처에 위치한다. 지번은 49 

전, 산 21-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5-1. 지도1 . 5) 

(3) 현 상 : 유적의 일부는 문화유씨 묘지와 이곳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길이 조성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논으로 개간되어 사용되어 파괴가 심한 상태이다. 현 

재 묘지의 주변과 포장길, 논 사이의 단애변에 파편퇴적이 훼손된 채 노 

출되어 있으며, 논둑 일부에도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다. 지표에서 확 

인되는 유적의 범위는 폭이 30여 미터에 상하의 길이가 20여 미터에 달 

한다.(사진5-2) 

(4) 유 물 ; 다수의 파편이 산재해 있지만 대부분 잘게 부수어져 있으며, 그릇의 종 

류는 많지 않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담회 

청색이 많다. 

• 大 樓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5-3-C!), 도면5-1)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션을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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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기- 부드러운 독편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아바닥은 비교적 넓고 떤평하며 , 가장자리에 굽의 직경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올 사용하였 

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히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버-닥과 인저 

리에는 시유히-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올 받쳐 맨조하였다 광택 

이 있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 

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5-3-®. 도면5-2) : @번의 데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이 직 

하는 것이 다르다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굽의 직경보다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띤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 

의 백토를 시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띤의 폭이 

이정하지 않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았으며 ,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변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팽한 담회청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 빙 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접 시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다 

@(사진5-3-®. 도면5-3) : 구연이 외반하고 옴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 

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 

-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과 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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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운학동 2호 요지 

/ 
0 Hbn \륙꿇( 

도면 5. 운학동 2호 요지 

6) 海잡洞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白磁뿔址 

(2) 위 치 해곡동 별미마을 서북쪽에 은석골이라는 계곡이 있다. 이 계곡을 다시 두 

계독으로 나누는 구릉이 있는데 유적은 이 끝자락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8-3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6-1 . 지도1 . 6) 

(3) 현 상 ’ 나즈막한 구릉의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었고, 그 위쪽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 이곳에 다량의 백자파편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 

는 가로 40여 미터 , 세로 30여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개간과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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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시 퇴적충 일부는 훼손되었올 것으로 추정되지만, 형질의 변화가 적 

은 편이어서 유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생각된다.(사진6-2) 

(4) 유 물 : 백자와 도기, 요도구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구연이 외반한 매우 질이 좋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제기 퉁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담청백색을 보이며, 굽은 대마디 모양 

으로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대 접 : 다수의 대접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종류로 나쥔다. 

@(사진6-3-®. 도면6-2)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 

부에서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올 사 

용하였다. 굽은 대마다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 

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명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 

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팡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6-3-CD. 도면6-1)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표 

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 

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점을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변에는 포개 

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6-3-©. 도면6-4)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매우 완만한 호를 그 

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보통 내만대접으로 불리는 예이다. 안바닥에 

는 굽의 직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있으며, 다른 대접에 비하여 구경이 

매우 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 

다 굽안바닥올 얄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6-3-@. 도면6-3)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폼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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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고르 

지만,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색 

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樓 앓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뀐다. 

@(사진6-4-(!), 도면6-5)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 

가 저부에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 

리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칠 

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 

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6-4-®, 도면6-6)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 

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 

지만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 

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사진6-4-®. 도면6-7)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바닥과 기벽이 

만나는 곳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 

하며 깎음새가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 

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 

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蓋 ; 모두 동일한 종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6-4-@. 도면6-8)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 

각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 

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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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 

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불어 있다. 

• 察 器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6-5-Q)) : 몸체상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중심과 저부가 원 

통형올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몸체의 바닥올 톱니모양으로 깎아내 

었으며, 받침혼적은 분명하지 않다. 광태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올 앓게 

씌웠으며, 표변에 미세한 잡티가 많이 불어 있다. 

나. 뼈 器 ;호의 저부 파편이 확인되었다. 

• 盡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6-5핑, 도면6) : 구연부와 폼체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져 바닥에 이어지는 형태로, 장식은 없다. 기벽의 두께는 

비교적 앓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면은 

대체로 회혹색올 띠고 있지만, 발색은 고르지 못하다. 

다. 짧道具 : 디수의 도칭과 개먹이 수습되었다. 

• 빼 挑 : 변형된 아령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사진6-6-Q)∼@) ; 폼체의 윗부분은 아령모양이지만, 아래부분은 위쪽 

보다 직경이 넓은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아령 

모양의 윗면은 그릇을 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편명하게 다듬었으며, 그 

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래면은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직경올 넓게 하고 가마의 경사도만큼 기울여 윗변의 그릇이 

수명이 되게 만들었다 

• 개 떡 ;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6-6행∼@) : 원반형으로 점토 혹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 

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다양하다. 윗면은 그릇올 놓올 수 있게 편평하 

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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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듀활센 

t다꿇~ t같찮끼7 

야두틀t, 
0 lCk:m 

도면 6. 해곡동 1호 요지 

2. 器興붙 

1) 호감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末 黑磁·寶器黑址

(2) 위 치 ; 지곡리 경로당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약 600 여 미터 정도 가면 도로변에 

접한 낮은 구롱이 있는데 유적은 이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지번은 236 

대, 236-1대, 산 31입일대에 해당한다.(사진7-1. 지도1 . 7) 

(3) 현 상 ; 가마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집터와 밭이 조성되어 있어 가마 

유적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보인다. 다만 집터 뒤 구릉 단애면 퇴적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나, 집과 도로공사로 인하여 많이 파 

괴되었으며, 단애면과 지표에 다량의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잔존한 유적의 범위는 대략 가로 15. 세로 10 미터 정도이다. 

(사진7-2) 

(4) 유 물 ; 黑磁와 寶器, 그리고 黑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黑 磁 ; 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과 호를 변형한 주자가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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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觸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통일한 형태이다. 

@(사진7-3굉∼@, 도면7-10∼11) : 입이 넓고 목이 細長하며, 폼통이 원 

통형을 이루는 형태로, 보통 廣口觸으로 불리우는 예이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으나, 사선형의 어깨와 원통형의 몸체가 만나는 각이진 부분에 폭 

이 넓은 음각횡선과 같은 홈올 파두었다. 태토는 혹회색으로 잡물이 없 

다. 굽은 편펑한 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깎은 오목굽으로, 바닥에는 시유 

하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없고 불투명한 黑뼈를 내외 

변에 모두 씌웠으나, 외면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뚫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7-4-®. 도면7-2) : 구연은 도톰하며 직립 외반하고 어깨가 사선을 

그리는 형태로, 몸체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확인 할 수 없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내외면에 광택이 있고 

불투명한 혹유를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사진7-4-®. 도면7-3) : 구연이 직립 내경하며 어깨와 몸체의 상부가 

곡면올 그리며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 

변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광돼이 저고 불투 

명한 혹유를 씌웠으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아 태토의 색깔이 비춰보이 

기도한다. 

• 注 子 ; 한 정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7-4굉, 도면7-1) : 구연이 직립외반하고 몸체의 상부가 호를 그리 

는 형태로, 봄체 중앙에 짧막한 사선형의 주구를 달아 주자로 만든 것이 

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내외면에 

광태이 있고 불투명한 혹유를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나. 寶 器 : 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커다란 뚜껑도 수습되었다. 

• 靈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7-4-©∼@ • 5굉 • @, 도변7-4∼6 . 8) : 구연은 도톰하며 외반하 

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 

는 형태로, 입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좁은 것이 특정이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으며, 태토는 혹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크다. 굽안바닥을 얄고 편평하게 짝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없는 밤갈색의 유가 앓게 씌워졌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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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5-®. ©. 도변7-7 . 9) 구연이 내만하며 옴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변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히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크다 굽안바닥을 얄고 편평하게 짝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며,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뚜 껑 여러점의 뚜껑이 확인되었으나,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사진7-6-CD∼@, 도변7-12 . 13) : 반구를 엎어놓은 듯한 형태로, 윗면 

중앙에는 원반형의 꼭지가 달려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없다 뚜껑 윗면에는 모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안바닥에도 모두 모래받침의 흔적이 넓게 퍼져 있어, 번조시 요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뿔道具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關 林 모두 원통형으로 크기만 조금를 다르다 

@(사진7-7-CD∼@·@) ; 대체적으로 속이 빈 원통형이지만, 위쪽보다 아 

래쪽의 직경을 크게 하여 , 번조시 안정감이 생기게 하였다. 점토질의 재 

료로 제작되었으며 , 윗면과 아래변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사진7-7-@)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과 점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 

어졌으며 ,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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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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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2) 흔잡뿔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末 寶器黨址

(2) 위 치 : 지곡리 경로당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약 1000 미터 올라오면 지곡저수지 

와 사기막골로 갈라지는 두갈래 길이 나온다. 여기서 사기막골 쪽으로 

약 800여 미터 도로를 따라가면 우측 개울 건너편에 집 한채와 비닐하우 

스 2동이 있는 곳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60-5전, 160-6전일대에 해당 

한다. (사진8-1. 지도1 . 8) 

(3) 현 상 ; 고추를 심었던 커다란 밭의 가장자리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며, 정확한 퇴적도 확인하기 어렵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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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로 10여 미터로 추정되며, 수로공사와 밭개간으로 인하여 많이 파 

손되어 있다. (사진8-2) 

(4) 유 물 ; 寶器와 뿔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寶 器 ; 작은 호가 주류를 이룬다. 

• 옳 다수의 파편이 산재해 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면다. 

@(사진8-3-Q)∼@, 도변8 1) : 구연이 도톰하며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국변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입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좁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고 편평하게 짝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 

의 유가 앓게 씌워졌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전체 

적으로 예리하고 깔금하게 다듬어져 있다. 

@(사진8-3팽∼@, 도면8-3∼5) 구연이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짝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 

갈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며,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나. 黑道具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關 tt : 모두 원통형이며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8-4-Q)∼@) ; 대체적으로 속이 빈 원통형이지만, 위쪽보다 아래쪽 

의 직경을 크게 하여 번조시 안정감이 생기게 하였다 점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과 아래변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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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삼里 3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7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지곡리 사기막골에 위치한 지곡리 2호 요지에서 200 미터 떨어진 남측 

구릉쪽에 휴양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약 

150미터 정도 가면 개울이 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밭과 구릉의 접경 

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산 28-1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9-1, 지도 

1. 8) 

(3) 현 상 : 휴양소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갈래로 갈라지는 개울이 나온다. 

이사이에 밭이‘조성되어 있는데 자기파편들이 여기저기 산포되어 있다. 

밭 서쪽에 접한 개울과 구릉사이에 가마벽편과 백자파편들이 집중퇴적되 

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10. 세로 10여 미터로 추정된다.(사진9-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黑道具,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띄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操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사진9-3-(!)∼@, 도면9-1 . 2) : 구연의 파손되었고, 기벽이 완만한 곡 

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 

이 었으며, 그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변의 폭 

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모두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操 앓 ; 형태와 세부의 특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9-3-@· @. 도변9-4) :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고, 붐체의 기벽 

이 거의 수평에 가까우며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일 

부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蓋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9-3-©. 도면9-5)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붐체의 기벽이 콕변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오목하다. 표변에는 장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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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올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암회색의 유약올 씌 

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짧道具 두 종류가 수습되었다 

• 빼 tt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9-4혜) ; 나팔모양으로 윗변의 직경이 아래띤보다 크며,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물래로 제작한 후 표떤파 비-닥올 다듬지 않 

아 거철고 지저분하다. 미세한 잡물이 섞인 태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 

며 , 바닥에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개 떡 크기가 조금씩 디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9-4-<D)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오
 근 뾰

 
챔
 

오
 

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다른 한쪽。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다 其 他

• 가마벽 
@(사진9-4-@)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 곳곳 

에 석영 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면에는 백 

토를 앓게 발랐으며,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 

되어 나티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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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기흥읍 지곡리 3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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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기흘읍 지곡리 3호 요지 

3. 水校붙 

1) 竹田뿔 1 호 요지 

(1) 성 격 : 商麗 11世紀 뼈器짧址 

(2) 위 치 ; 중명아파트 남쪽에 조성된 단대 진입로 길을 따라 동쪽으로 약 500여 미 

터 간 둔덕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산 48-5임, 산 48-6임 산 50-3임, 

산 50-4입, 326대일대에 해당한다.(사진10-1. 지도1 . 9) 

(3) 현 상 ; 유적이 위치한 구롱의 일부는 단대 진입로 공사로 인해 잘려져 있는 상 

태이고, 식수를 위해 계단식으로 단올 조성하였다. 도기편들이 단을 조성 

한 곳에 나무들과 함께 흩어져 노출되고 있다. 유적은 단 조성으로 인해 

일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대략 가로 10. 세로 

10 미터 정도로 보인다,(사진10-2) 

(4) 유 물 ; 다량의 빼器파편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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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關 器 ; 조금씩 세부의 형태를 달리하는 호의 파편이 대부분이지만, 병의 파편 

도한점 확인되었다. 

• 靈 ;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0-3-®, 도면10-5)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는 형태이지만, 구연의 두께와 외반의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 혹은 회흑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몸체의 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사진10-3-(!). @∼@, 도면10-1∼3) : 구연이 외반하고 목이 잘록하며 

몸체의 기벽이 독면을 그리며 크게 벌어지는 형태로, 몸체의 중앙과 저 

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이며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사진10-4. 5, 도면10-6∼7) : 구연에는 외반된 전이 있으며, 목이 잘록 

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점차 커지는 형태의 대형 항아리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폼체의 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날 수 없지만, 수습된 유물중에 기벽이 앓고 바닥이 편 

평하게 다듬어진 대형의 항아리 저부가 있다. 수습유물 중에서 가장 커 

다란항아리이다. 

• 搬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0-3-@, 도면10-4) : 구연부와 붐체의 상부는 파손되었고, 몸체의 

저부는 원통형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안쪽변에는 물레자국이 선 

명하게 남아 었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시 루 ; 한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0-6-®) : 몸체는 모두 파손되었으며, 편평한 바닥의 일부만이 수 

습되었다. 현재 바닥에는 세 곳에 커다란 圓孔이 뚫려 었다. 태토는 적갈 

색으로 잡물이 없는 점토질이다,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 其他 ; 기종을 확실히 알 수 없는 파편이 한 점 수습되었다. 
@(사진10-6-(!)) : 폼체의 일부만이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 

며, 현재 남아 있는 파편은 반구형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 

며,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표면에는 흑유를 앓게 씌운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장군의 측면부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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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수지읍 죽전리 1 호 요지 

2) 新빼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磁짧址 

(2) 위 치 ; 신봉리 서봉마을 뒤쪽 계곡에 있는 영험사(690번지)아래쪽 시뱃가에 위치 

하고 있다, 그 맞은편으로 광교한중막이 있다. 지번은 산 98-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1-1. 지도1 . 10) 

(3) 현 상 ; 영험사로 올라가는 소로와 뱃가 사이에 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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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상태로 보아 유적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잡풀과 

나무들이 많아 지표에 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낙엽들을 걷자 자 

기편들이 노출되었다. 소로와 인접한 곳에는 불을 먹은 돌들이 있는데, 

이 돌 바로 밑에 가마벽편과 자기편들이 같이 있다. 재가 썩여 있는 흙 

들과 함께 주변에서 요도구 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가마의 

범위는 대략 가로 20, 세로 20 미터로 추정된다.(사진11-2) 

(4) 유 물 ; 白磁와 黑磁, 요도구와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다수의 대접과 접시모양의 제기가 수습되었지만, 형태와 크기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 大 媒 : 여러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 

다. 

@(사진11-3-Q)∼@ • @, 도면11-1) : 구연과 봄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 

어지는 형태로, 전체의 크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모두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 

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대부분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비교적 두껍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는 것도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11-3-®. ®. 도면11-2)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 

에서 부드러운 독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완 

만한 독변을 이루고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대체적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 

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밝은 회백색 

이나 함회색의 유약이 비교적 두껍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었다. 윗면 안 

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는 예도 있다. 

• 察 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형태와 크기이다. 

@(사진11-4. 도면11-3) : 구연은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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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은 원통형이지만, 아래쪽으 

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조금씩 벌어져 있다. 대부분 굽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았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몸 

체와 굽이 만나는 곳에 하나의 작은 구멍을 뚫은 예가 있지만, 수습된 

유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나. 黑 磁 ; 항아리와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잔파편이 수습되었다. 

• 盡 ; 분명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파편은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1-5-©. 도면11-4) : 구연이 도톰하게 밖으로 말려 있고, 목이 직 

립하는 형태로, 몸체와 굽은 알 수 없다. 표변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혹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표면에는 암흑색의 유가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안쪽변에는 물래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 

• 其他 ; 기종을 확인할 수 없는 잔파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사진11-5-®∼@) ; 병의 폼체와 작은 호의 저부, 종지의 구연 퉁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수습되었으나, 파편의 크기가 작아 기종과 특정을 파악 

하기 어렵다. 

다. 黨道具 : 한 종류가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통일한 형태이다. 

@(사진11-6굉∼@)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룻을 놓았던 혼적이 

남아있다. 

라.其他 

• 가마벽 
@(사진11-6-(훌)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곳 

곳에 석영 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벽의 안쪽에서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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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騎城面

1) 寶훌里 1 호 요지 

(1) 성 격 ; 高麗 11世紀 좁磁 • 白磁勳t

(2) 위 치 ; 보정리 독정마을 끝나는 지점에서 비포장을 따라 단국대 신축건물 향하여 

800 미터 정도 가면 묘목을 심은 밭이 나온다. 이 밭 북측에 바로 붙어 

있는 나즈막한 구릉상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3-1 임, 681-임일대에 해당 

한다. (사진12-1, 지도1 . 11) 

(3) 현 상 ; 마을 뒷편부터 단대 뒷편까지 비포장의 소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소 

로가 끝나는 지점의 좌측편 구릉에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다. 파편은 

주변의 소로까지 흩어져 있으며, 소로공사와 아차시아나무 식재로 인하 

여 유적의 일부가 파손된 듯 하나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30여 미터에 달한다.(사진 

12-2) 

(4) 유 물 : 白磁와 좁磁, 그리고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 藏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태토는 백토이지만 연록색의 유색을 보 

이는 것이 많다, 

• 大 權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지만, 모두가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 12-3-Q), 도면12-1)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룬다. 안쪽변에는 구연부 

와 안바닥에 각각 한 줄의 음각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바깥면에는 아무 

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여 있는 백토를 사용하였 

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 

안바닥을 얄게 대충 깎은 후,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 

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이 밟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짧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지만, 동일한 종류이다. 

@(사진12-3-®∼@, 도면12-2∼3) : 구연이 모두 파손되어 모양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 

앙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 

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으며 

깎음새가 거칠어,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매우 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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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깎은 후, 바닥 네 곳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갈록색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으며, 빙 

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 柳 웰 ; 백자중에서 가장 종류가 다양하며 장식문양이 있는 예도 있다. 

@(사진12-4)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올 이루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안쪽 

면에는 기벽과 바닥전면에 걸쳐 모란당초문올 빽빽하게 壓印陽刻하였으 

며, 바깥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 

였다. 이 접시는 포개구이를 하는 파정에서 밑의 대접파 달라불어 굽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벙렬이 있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다량 불어 있다. 

@(사진12-5-<D. 도면12-4) : 구연파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 

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 

이다. 안쪽면에는 안바닥 가장자리에 음각횡선을 한 줄 돌려으며, 바깥쪽 

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내경 

하며, 깎음새가 거철어 접지면과 굽안바닥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다. 굽 

안바닥올 얄게 대충 깎은 후 바닥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올 앓게 씌웠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12-5행, 도면12-8)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 

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과 만니는 편평한 안바 

닥의 가장자리가 다소 예리하게 각이 져 있는 작은 접시이다. 안쪽면에 

는 구연부에 두 줄의 음각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바깥쪽에는 장식이 없 

다. 태토는 잡물이 없으며, 굽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광태이 있고 투명 

한 암갈색의 유약이 앓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 

의 혼적이 있다. 

@(사진12-5-©. 도변12-7) : 구연이 외반하고 봄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이며 완만한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 

과 만나는 안바닥 가장자리가 예리하게 각이 져 있는 접시이다. 표면에 

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안굽으 

로, 편평한 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파내었다.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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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12-5-(잉, 도면12-5)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폼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작 

은 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물이 없다. 굽은 높이 

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나, 접지면의 유약을 깨끗히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사진12-5-(훌, 도면12-6) : 구연이 몸체에 직각으로 외반하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바닥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 

에 원형의 음각선문이 돌려져 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안바닥을 얄고 오목하 

게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변의 유약을 대충 닦고 내 

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其他 : 기종을 알 수 없는 커다란 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2-6-@. 도면12-9) : 구연부나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 

의 중앙이 거의 수직하게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파편의 내면에 선 

명한 불레자국이 있으며 유약이 일부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형의 

병으로도 생각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았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앓 

게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나. 좁 磁 ; 완과 호가 주류를 이루며, 회색의 태토에 암록색의 유약을 씌운 것이 

대부분이다. 

• 짧 : 두 종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2-6-<D. 도면12-10)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의 폭이 좁고 바닥에는 원각이 었 

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않고 내화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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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12-6-©. 도면12-11)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오목한 콕면을 이룬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밝은 회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여,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 

바닥올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내화토비짐 

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시 

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며, 빙렬이 있다 

• 靈 : 두 점의 저부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2-3-©∼@, 도변12-12∼ 13) : 구연과 몸체일부가 파손되어 구체 

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파편으로는 두 점 모두 붐체의 기벽 

이 사선형으로 뻗어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바닥에 이어지는 형 

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지만, 안쪽기벽에는 제작시 생긴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한 점은 외 

변의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다. 關 器 : 호의 파편이 확인되었다. 

• 靈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2-6-@) : 폼체중앙의 일부에 해당하는 파편으로, 직경이 넓은 대 

형의 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바깥면은 단정하 

게 다듬었지만,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기벽의 두 

께가 앓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표면은 혹유를 앓 

게 입힌 것과 같이 흑색을 띠고 있다 

라.其他 

• 가마벽 
@(사진12-7) :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회흑색을 띠 

고 있다. 흙을 몇 겹으로 덧불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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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구성면 보정리 1 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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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陽智面

1 ) 南깜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白磁짧址 

(2) 위 치 : 남곡리 은이콜로 들어가는 비포장의 소로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우측편 

에 두맹콜이라는 골짜기에 아직 건불이 들어서지 않은 별장용 대지가 있 

다. 이곳에 철망이 둘러쳐져 있는데 유적은 바로 안쪽에 위치한다. 지번 

은 756전, 산 4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3-1, 지도1 . 12) 

(3) 현 상 ; 현재 건물이 들어셜 대지는 세 개의 단으로 만들어 평탄작업을 하였고 안 

쪽에 모두 작은 나무를 식수하였으며, 주위는 철망이 둘러쳐져 있다. 대 

지 중간에 커다란 감나무가 세 곳에 흩어져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유적의 범위는 가로 30, 세로 30여 

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탄작업으로 정확한 유적의 위치와 

범위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형질도 심하게 변경되어 유적은 크 

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백자파편들이 대지 안 곳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유 물 ; 白磁와 黨道具, 그리고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구연이 외반한 대접과 접시류가 주류를 이룬다. 유색은 담청백색이 대 

부분이며,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아내었다. 굽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 

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싸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두 개의 종류로 나쥔다. 

@(사진13-2-CD. 도변13-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다가 굽언저리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 

태로, 넓고 편명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넓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 

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으며,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 

다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유약의 색은 알 수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13-2-@, 도면13-2)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물론 원각의 직경도 현저하게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 

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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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 

게 깎아낸 후,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나, 외면에는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媒 앓 : 형태와 특정에 따라 두 개의 종류로 나윈다, 

@(사진13-3-Q), 도면13-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다가 굽언저리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 

태로, 넓고 곡면을 이루는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 

양으로 높이가 낮고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 

목하게 깎아낸 후,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었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 

은없다. 

@(사진13-3-®. 도면13-5)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고 안바닥이 완전히 편평한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 

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蓋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두 개의 종류로 나윈다. 

@(사진13 2-@. 도면13-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붐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며, 

안바닥은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변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음새 

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 

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 

다. 

@(사진13-2-@. 도면13-3) : @번의 잔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작고 구연 

이 외반되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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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뿔道具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통일한 형태이디-

@(사진 13-4-®)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 윗며 

에는 모래받첨의 흔적이 있다 

다. 기 타 ; 가마벽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 가마벽 ’ 축조재료와 색은 모두가 동일하디- , 

φ 

@ 

@(사진 1 3-4 -(D) : 마사토질올 내화재료로 제작하였으며, 가마의 안쪽벽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백토를 1괄랐다. 가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암적색에서 갈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 몇 겹으로 보수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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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앙지면 님곡리 1호 요지 

2) *뿔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解 15∼ 16世紀 白磁薰址

(2) 위 치 ; 대대리 사기접를 가로질러 경기도 핑주군 도척면으로 넘어가는 329번 포 

장도로의 좌측편 밭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산 200임일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5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2. 3호 요지가 위치한 고 
향촌 식당이 있다.(사진14-1, 지도1 . 13) 

(3) 현 상 : 원래는 낮은 구롱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낙차가 큰 계단 

식의 밭과 논으로 개간되었다. 또한 위쪽 밭의 중앙에는 묘지가 조성되 

어 유적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밭의 지표면과 밭과 

논 사이의 단애면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30. 세 

로 20여 미터에 달한다 

(4) 유 물 ; 白磁와 黨道具, 물레도구 퉁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과 병, 호 둥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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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은 회백색과 담청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것이 많다. 

• 大 樓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특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14-2-®. 도면14-3)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톰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 

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 

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짝음 

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굽 

안바닥까지 시유하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 

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사진14-2-(!), 도면14-1)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붐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의 가장자리에는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 

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윗변에는 포개구기의 흔적이 있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操 앓 ;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으며, 수습된 파편은 형태와 특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사진14-3-®. 도면14-5) : 구연은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독면을 이 

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게 대충 깎아낸 후 굽과 굽언저 

리는 시유하고, 바닥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사진14-3-(!), 도면14-4)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수평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 

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 

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경이 비교적 넓고 내경하며, 깎음새도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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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이 씌 

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14-3굉, 도면14-6)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으 

로 크기가 작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약간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올 대충 깎아낸 후 굽에 

는 시유하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 

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 

구이의 혼적이 었다. 

• 蓋 ; 여러 점이 확인되었으나, 모두가 동일한 형태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14-2-®. 4웰, 도면14-2 . 9) : 구연이 외반하고 톰체의 기벽이 사 

선올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각올 이루며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 

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한 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가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폼체의 높이는 대체 

적으로 유사하지만, 폭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불어 있기도 하다. 

• 觸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4-4-®. 도면14-8) : 구연과 폼체상부는 파손되었으며, 폼체중앙 
이 타원형으로 팽만하다가 굽언저리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 

에는 장식이 없지만, 내면의 기벽에는 제작시 생긴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 

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명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 

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지만, 외면에는 용융상태가 불량하 

다. 

• 題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4-4-<D. 도면14-7) : 구연이 몸체에 직각으로 외반하고 목이 잘록 

하며 폼체의 중앙에서 펑퍼짐한 형태로,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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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표변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 빙렬은 없다 

나. 쫓道具 ; 물레의 갓모와 자기의 번조에 사용된 도침이 수습되었다, 

• 갓 모 ; 백자로 제작된 것으로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4-4-©. 도면14-10 ) : 원통을 앓은 두께로 잘라 놓은 듯한 형태 

로, 아래면보다는 윗면의 폭이 넓고 편평하며, 측면 두 곳에는 수직한 흠 

이 파여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 바닥 

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 빙렬은 없다 

• 개 떡 •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14 s CD·®·@)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 혹은 점토 둥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 두께와 직경이 다양하고, 두 개를 포개어 사용한 예도 있 

다, 윗변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 

이 남아있다 

• 기 타 ; 원뿔형의 요도구와 돌이 수습되었다. 

@(사진14 5 ®. @) : 점토를 사용하여 원뿔형으로 만든 받침으로 안바닥 

이 깊은 그릇을 뒤집어 받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방형의 

돌은 그릇의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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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꿇듬깜 
[그표딛피 

0 !없n 

도면 14. 양지면 대대리 1호 요지 

3) *뿔뿔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7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대대리에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으로 향하는 329번 도로변의 우측에 있 

는 고향촌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유적은 이 식당 정원내부에 있는 연못 

가 좌측편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224임, 795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 

15-1. 지도1 . 13) 

(3) 현 상 : 이곳에는 두 곳의 요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로간의 거리가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상태이며 지표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 동 

측의 요지로 지표에 소수의 백자파편과 함께 가마벽이 흩어져 있으며, 

유적의 위쪽에는 지름 1.2미터, 높이 1미터 정도의 원형 2단의 작은 탑 

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이 곳의 가마벽편과 백자파편을 모아 만들었 

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20여 미터에 달한다. 

(4) 유 물 ; 다양한 종류의 백자와 요도구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발 잔, 병, 호 퉁이 수습되었 

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蘇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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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5-3-®. 도면15-12) : 구연은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외반하는 폭 

이 좁은 전이 있으며, 폼체의 기벽이 사션을 그리는 형태로, 몸체중앙과 

저부는 알 수 없다. 표면의 장식은 확인할 수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었다. 

• 大 媒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종류로 나뀐다. 

@(사진15-2-(!), 도면15-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예리 

하게 깎인 원각이 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 

밀질이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 

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 

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15-2웰, 도면15-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직경이 매우 작은 원각이 있 

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 

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 

을 얄고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 

의 흔적이 있다. 

@(사진15-2-@. 도변15-7) : @번의 대접과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기 

가 더욱 크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 

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 

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투명한 밝은 회백 

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15-2-®. 도면15-8) : @번의 대접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 

고 안바닥이 오목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접지 

면의 폭이 좁으며, 짝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 

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橫 앓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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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5-3-<D. 도면15-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폼체의 기벽 

이 사선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대형접 

시이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 

간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전체의 크기에 비하여 매우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편평하게 깎아내고, 접지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 

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 

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15-4-@. 도면15-11)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중심에서 부드러운 

각올 이루며 꺾여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 

장자리에는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섞이지 않은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넓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15-4핑, 도면15-10) : 구연은 피손되었고 톰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 

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넓은 원각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 

토는 잡물이 섞이지 않은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넓고 내경하 

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올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집물이 불어 있다. 

• 盡 ;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사진15-3-®. 도면15-1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 

이 거의 수직하게 내려오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 

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 

물이 없는 치밀질올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전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觸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5-3-©. 도면15-15) : 구연과 몸체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목이 

길고 가는 형태이다. 표면의 장식은 알 수 없으며, 태토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題 : 모두 세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5-5-<D∼@, 도면15-1∼3) : 구연은 외반하며 가장자리가 도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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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예리하게 깎여 있고, 몸체의 중앙에서 타원형으로 팽만하다가 굽언 

저리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지만, 내면의 기벽 

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 

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 

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 빙렬이 있기도 하다 

나. 뿔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 

@(사진15 6)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 

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 

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 윗변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 

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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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양지면 대대리 2호 요지 

4) *뿔里 3호 요지 

(1) 성 격 ; 朝離 17世紀 (鐵홈) 白磁驚址

(2) 위 치 ; 대대리에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으로 향하는 329번 도로변의 우측에 위 

치한 고향촌 식당의 정원내부에 연못가가 있다. 유적은 이 곳 우측편 밭 

에 위치한다. 지번은 796전, 795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6-1. 지도1 -
13) 

(3) 현 상 : 두 곳의 가마터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로간의 거리가 약 100 

여 미터 떨어진 채로 지표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두 요지중 서측편 

것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밭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중 

심으로 경작시 출토된 파편과 가마벽 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범위 

는 백자가마 2호요지와 비슷하게 보이나 식당조성시 많이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윤곽올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사진 16-2) 

(4) 유 물 : 다양한 종류의 (鐵홈)백자와 요도구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발, 병, 호 퉁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蘇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6-3굉) ; 구연은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외반하는 폭이 좁은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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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폼체의 기벽이 사션을 그리는 형태로, 톰체중앙과 저부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밤갈색의 철사안료로 초화문을 그런 듯한 장식이 있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았다. 

• 大 標 : 다수의 잔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이중에는 철화백자의 편들이 많다. 

@(사진16-4갱 · @∼@) :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그리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밤갈색의 철사안료로 다양한 형태의 

초화문을 그렸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 

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갈회색을 보 

이는 것도 있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못한 예도 있다. 

• 橫 앓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16-5-@. 도면16-2) : 구연은 파손되었고 톰체의 기벽이 사션에 가 

까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 

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 

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16-5-©. 도면16-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 

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 

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번조시 형태가 다소 변형되었다. 

@(사진16-5-@. 도면16)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 

리다가 굽언저리에서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 

하며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 

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觸 ; 한 점의 철화백자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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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4-®) : 톰체가 원통형인 병의 잔편만이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 

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철화장식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 

했으며, 광태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다 . 

• 靈 ; 한 점의 철화백자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6-3-®) : 구연과 저부는 파손되었으며, 어깨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이며 수직한 몸체의 상부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어깨에 

두 줄의 음각횡선올 돌리고 몸체에는 암갈색의 철사안료로 대나무를 그 

려 장식하였으며,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시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 

며, 빙렬은 없다. 

• 其 他 : 器種이 정확치 않은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6-5-<D. 도면16-1) : 구연과 몸체가 파손되고 윗변에 물레자국만 

이 남아 있는 파편으로, 호나 발의 저부로 생각된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 

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 

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편명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짧遭具 : 디수의 개먹이 수습되었다. 

• 개 먹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뿔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16-7굉∼@)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룻올 수평으 

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 

다.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 

래받침의 혼적이 있다 

다. 其 他 ; 가마벽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 가마벽 ; 축조재료와 색은 모두가 동일하였다. 

@(사진16-7-Q)) : 마사토질올 내화재료로 제작하였으며, 가마의 안쪽 벽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백토를 바르기도 하였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 

수록 암적색에서 갈잭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몇 겹으로 보수된 

예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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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앙지댄 데미리 3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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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二東面

1) 西里 1호요지 

(1) 성 격 ; 高麗 9-11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서리 중덕부락 진입로의 북편을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동서로 

뻗은 얄으막한 구롱이 었다. 유적은 이 구릉에 위치한다. 지번은 이동면 

서리 중덕부락 산 23번지에 해당한다.(사진17-1. 지도1 . 14) 

(3) 현 상 : 유적은 폭이 약 50 미터이고, 상하의 길이가 80여 미터에 달하는 매우 커 

다란 규모이며, 제작시 사용된 갑발의 퇴적이 좌우측에 낮은 구릉을 형 

성하고 있다. 자편들은 호암미술관의 발굴조사로 인하여 별로 보이지 않 

으며 다만 갑발편만이 보이고 있을뿐이다. 가마의 하단부는 축사와 민가 

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가마의 상단부는 소로의 조성으로 파괴된 

듯 하다. 이곳은 사적 329호로 지정되어 있다.(사진17-2) 

(4) 유 물 ; 白磁와 便蘇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접시와 잔이 수습되었다. 

• 橫 웰 ; 대접과 포개구이시 파손 된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17-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굽은 대접과 붙어 있어 확인할 수 없으며, 광택 

이 있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다. 용융상태가 좋지 못 

하며, 빙렬이 있다. 구연부에는 갑발의 흔적이 일부 남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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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薰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1 7-3-®. 도면1 7-2) : 구연이 외반하고 놈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 

。 1연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떤평하다, 표띤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불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 

가 낮고 접지띤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비-닥을 얄 

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챙백색의 유약올 두껍게 씌웠으며 , 빙렬이 

있다 구연부에는 갑발의 흔적이 남아 있다 

• 耳 他 기종올 정확히 알 수 없는 파편 한 점이 

@(사진1 7-3-cD. 도면1 7- 1) . 구연과 콤체는 파손되었으며 , 꼼체 저부의 

기벽이 사선으로 굽애 이어지는 형태이며 , 안바닥은 곡띤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올 시용하였다 굽은 낮고 접지면 

의 폭이 고르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비-닥올 면평하게 깎았으며, 바닥 

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 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대접이나 완 

의 파편으로 생각되다 

나 짧道具 ; 다량의 갑발 퇴적이 확인되었다. 

• 댄 餘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사진1 7-4) : 구경이 넓은 원통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 

다 기벽의 두께는 측띤보다 윗면이 훨씬 앓다 윗면에는 번조시 파손된 

백자의 파편이 남아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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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西里 2호 가마터 

(1) 성 격 : 高麗 11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상반곡 사리치 마올올 가로지르는 포장도로의 중앙에서 밭을 따라 임야쪽 

으로 약 250여 미터 올라간 지점의 낮은 구롱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85임, 산 186-1입, 940답, 941답, 942답, 943답, 947-1전, 947-2전, 

945천일대에 해당한다. (사진18-1. 지도1 . 15) 

(3) 현 상 : 유적의 아래부분은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좌우변과 위쪽은 산 

립이 우거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유적은 폭이 약 45 미터이 

고, 상하의 길이가 70여 미터에 달하는 매우 커다란 규모이며, 제작시 

사용된 갑발의 퇴적이 우측에 낮은 구롱올 형성하고 있다. 지표에는 엄 

청난 양의 갑발파편파 함께 11세기 고려백자의 파편이 소량 흩어져 있 

다. 이곳은 향토유적 45호로 지정되어 있다.(사진18-2) 

(4) 유 물 ; 다량의 白磁와 함께 便蘇, 그리고 가마벽편파 함께 가마의 축조에 사용 

되었던 벽돌조각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수습된 유물은 발, 대접, 완, 접시, 종지, 뚜껑 퉁으로 매우 다양하다. 

• 輪 : 구연이 남아 있는 예가 없어 구연부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폼체와 

세부의 특징, 그리고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뒤어진다. 

@(사진18-3--<D. 도면18-1)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 

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수습된 파편중에서 가장 대형이다. 기벽의 두께는 전체의 크기에 비하여 

앓은 편이며,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 

은 직립하며 직경이 매우 넓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접지변의 가장자리를 

매우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었으며, 세부를 꼼꼼하게 다듬었다. 접지변 

의 폭이 고르고 굽안바닥올 편펑하게 깎아내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약올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유는 

반투명질로 연록색이 빗낀 회백색이며, 비교적 두껍게 시유되었으나 용 

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불어 있어 지저 

분하다. 

@(사진18-3-@. 도면18-2) : 폼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번의 유물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완만한 곡면을 이루 

는 안바닥에는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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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다. 

굽접지변의 가장자리를 매우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었지만, 접지면의 

폭이 다소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변에는 광택이 좋고 투 

명한 연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갈록색을 보이기 

도 하며, 곳곳에 빙렬이 있다. 

@(사진18-3웰, 도면18-3)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 

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번이나 @번 유불에 비하여 다소 크기가 작다. 기벽의 두께는 대체적 

으로 앓은 편이며, 표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 

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접지면의 가장자리를 예리 

한 직각으로 깎아내고 주변을 꼼꼼하게 다듬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 

였으나 바닥의 유약을 대충 닦아내고 접지면에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 

조하였다. 유는 반투명질로 녹색빛이 도는 회백색이며, 비교적 두껍게 시 

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 

어 있다. 

• 大 標 : 수습된 대접은 모두 유사한 형태와 크기이다. 

@(사진18-4-CD. 도면18-4) : 붐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 

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폭이 좁지만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지만, 구연부의 안쪽변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에는 

미세한 입자의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 

은 직립하며 높이가 비교적 낮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와 접지변 

의 주변을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고 세부를 꼼꼼히 다듬었다. 굽안바닥 

은 편평하게 깎아내었지만, 바닥중앙은 완전히 다듬지 않아 볼록하게 솟 

아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안바 

닥과 접지면에 걸쳐 백색의 내화토비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 

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가 앓게 시유되었으며, 곳곳에 빙렬이 있 

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티가 붙어 있다. 

• 짧 : 몸체의 형태와 세부의 특정에 따라 모두 다섯 종류로 나뒤어진다. 

@(사진18-5-CD. 도면18-12) : 구연과 몸체가 사선형으로 곧게 뻗어 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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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통 해무리굽완이라 

고 불리우는 예이다. 안바닥 중앙에는 매우 얄은 원각이 있으며, 표변에 

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불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 

하며, 높이가 비교적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다. 굽파 깎음새가 단정하며, 

접지면의 폭도 고르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 

지 않고 백색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씌워진 유약은 용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색깔올 확인할 수 없다. 

@(사진18-5-@ 도면18-13) : 구연이 직립하며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 

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곡면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 

태이다. 안바닥의 중앙은 편평하지만 가장자리에서 곡면올 이루며, 바닥 

에는 한 줄의 원각선이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 

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얄고 편명하게 깎았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 

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올 닦지 않고 접지면과 굽안바닥 사이 

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연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18-5-®. 도변18-11) : 구연이 살짝 외반하며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 

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은 오목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며, 

구연부 안쪽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을 뿐이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접지면과 굽안바 

닥 사이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록색 

의 유약을 씌웠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번조시 갑발안에서 포개구이하 

였는지 다른 완이 표면 일부에 불어있다. 

@(사진18-6-Q), 도면18-6) : 구연이 외반하고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 

서 점차 폭이 좁아지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이 오목하다. 

구연부 안쪽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을 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비교적 높고 깎 

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다시 바닥중앙에 작은 

원반형의 홈을 파놓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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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지 않고 접지면과 굽안바닥 사이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18-6-®. 도면18-7) : 구연과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 

이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이 오목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으며, 태토는 치밀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굽을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중앙을 얄게 파낸 후, 접지면은 일정한 폭으로 깎 

아내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대충 닦고 세 곳 

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 

을 앓게 시유하였으나, 굽언저리는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操 앓 : 톰체의 형태와 세부의 특정에 따라 모두 네 종류로 나뉘어진다. 

@(사진18-6-®. 도면18-8) : 구연에는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 

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의 기벽이 짧고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 

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과 만나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는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비교적 크지만, 접지면의 폭 

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 

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앓게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안바닥 중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생기는 내화토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18-7-@. 도면18-9) : 전체적인 형태는 @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기벽과 만나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가 직각으로 꺾이며, 여기에 깊 

게 파인 음각선이 있는 것이 다르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바닥의 두 

께가 다소 두껍고,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비교적 작 

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변에는 유약이 앓게 씌 

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유색은 확인할 수 없다. 안바닥 중 

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생기는 내화토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18-7-®. 도면18-10) : 구연에는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가 작은 孤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 

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낮고 접지변의 폭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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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올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 

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유색은 확인할 수 없다. 

@(사진18-7-(!), 도면18-11) : 구연에는 봄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가 작은 孤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 

태로, @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고 몸체의 세부형태에 

차이가 있다. 표변에는 문양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 
지만,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 

하였다.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가 앓게 시유되었으며, 일부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갑발로 추정되는 파편이 네 곳에 불어 었다. 

• 종 지 ; 수습된 종지는 유사한 형태와 크기이다 

@(사진18-4-®. 도면18-5) : 구연과 몸체의 기벽선이 직립하다가 저부에 

서 곡면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변 

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기벽 불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잡 

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펑하게 깎았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 

지 않고 바닥 전면에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 

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가 시유되었으며, 전변에 빙렬이 있다 

• 뚜 껑 : 어떤 기종의 뚜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장에서 수습된 뚜껑 

은 모두가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사진18-8. 도면 18-14) : 윗면의 중앙은 편팽하며 , 측면은 사선형을 이 

루는 형태이다. 표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기벽에 물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섞여 있는 것도 있으나, 대 

체적으로 양질이다. 표면에는 광태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 혹은 담갈색의 

유가 앓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나 짧道具 

• 團 蘇 : 갑발은 모두가 원통형으로 형태는 모두가 동일하며 크기에 있어서 약 

간의 차이가 있다. 

@(사진18-9) : 커다란 원통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며, 마사토질 

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중앙에는 일반적인 대접이나 접시의 굽지름 

만한 크기의 백색내화토받칩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몸체의 측면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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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색은 적갈색이며 , 몸체의 측면은 대부분 

유리질화되어 있다 

다其他 

• 가마벽 
@(사진18 10 @)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곳 

곳에 석영 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변에는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 벽돌 

@ 

@(사진18-10-CD) : 가마 축조시 구조물로 사용되었던 장방형의 벽돌로 적 

색을 띠고 있으며 , 가마의 내부쪽을 향하였던 면은 유리질화되어 있다 

입자가 고운 점토질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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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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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西里 3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서리 상덕저수지의 서측 위쪽에 있는 비포장 소로와 접한 낮은 구릉에 위 

치한다. 지번은 1176구일대에 해당한다.(사진19-1, 지도1 . 16) 

(3) 현 상 ; 요지가 위치한 낮은 구릉의 주변은 현재 경지정리로 현상이 변경되어 있 

으며, 유적의 중심에는 묘지가 조성되어 었다. 묘지공사시 구릉의 윗쪽에 

서 백토 찌꺼기로 생각되는 흔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지표에서 대 

략 가로 20 미터, 세로 20 미터 정도의 범위에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 

다‘(사진19-2) 

(4) 유 물 : 백자와 번조시 그릇을 받치는데 사용하였던 개떡, 그리고 가마벽편과 가 

마의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조각이 수습되었다. 백자는 양질 

의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이다, 바닥에 굵 

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포개구이를 하였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이 수습되었다. 

• 大 樓 : 구연이 남아 있는 예가 없어 구연부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몸체 

와 굽의 특정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윈다. 

@(사진19-3-Q), 도변19-1) : 구연은 파손되었고 봄체의 기벽이 수직하다 

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수평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은 안바닥의 중앙이 오복하게 만들어졌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 

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고 편평 

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 

한 담회록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19-3-®. 도면19-2) : 구연은 알 수 없고 붐체의 기벽이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사선을 그리며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 

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크기가 작고 접지면의 폭도 매우 좁 

지만, 깎음새는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더욱 갚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접지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해 적갈색의 태토 

가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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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3-(훌, 도면19-3) : 구연은 알 수 없고 폼체의 기벽이 수직하다 

가 저부에서 예리하게 꺾여 사선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 

닥은 넓고 편팽하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아 몸체와 굽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며, 직경이 작고 접 

지면의 폭도 매우 좁다. 굽안바닥은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곳곳에 빙렬이 있다. 굽안바닥까 

지 시유한 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 

적이 있다. 

• 싸 앓 ; 수습된 유물은 모두 구연이 남아 있지 않으며, 몸체의 형태와 굽의 특 

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었다. 

@(사진19-4-@. 도면19-5)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 

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예리한 각을 이루며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 

로, 안바닥은 넓고 편명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치밀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이가 높고 직경이 넓으며, 접지면의 폭은 

일정하지 않다. 굽안바닥은 비교적 맡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광택이 

좋고 투명한 갈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 

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태토의 균열이 있으며, 포개구이의 흔 

적이 있다. 

@(사진19-4-@. 도면19-6) : 폼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편팽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깎음새는 단정하다. 접지면의 

폭은 매우 좁고,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다. 광택이 좋은 밝은 회 

백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며, 빙렬이 있다. 굽안바닥까 

지 시유한 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 

적이 있다 

• 종 지 ; 수습된 유물은 모두가 통일한 형태와 크기이다. 

@(사진19-4-<D. 도면19-4) : 구연이 밖으로 살짝 벌어지고 몸체의 중앙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의 

중앙은 편평하지만 기벽으로 이어지는 가장자리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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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黑道具 

굽은 비교적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으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 

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광택이 좋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곳곳에 

빙렬이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 

하였다 윗변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 

• 개 먹 수습된 개떡은 형태와 크기, 재질 등에 있어 거의 유사하다 

@(사진19-5-C!) . @) : 원반형으로 직경이 크고 두께가 매우 두꺼우며 . 마 

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변의 바닥중앙은 다소 오목하고 편평 

하게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색은 대부분 적갈색 

을 보이며 , 재티나 유약이 흘러내려 윗면 일부가 유리질화된 곳도 있다. 

다 其他

• 가마벽 
@(사진19-5-@)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면에는 백토가 앓게 발려 있다. 

• 돌조각 
@(사진19-5-@) ’ 가마 축조시 구조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 
조각이 다수 산재해 있었는데, 모두가 붉은 색으로 산화되어 있으며 충 

격에 쉽게 부서진다 

2 

107 



φ 
@ @ φ @ @ 

3 

φ @ @ 
@ @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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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늄셨 

도면 19.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4) 西里 4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世紀 紹좁沙器憲址 

Hkm 

(2) 위 치 ; 서리 사기막골 안쪽 끝자락에 사슴농장이 있는데, 이 건물 뒷편에 조성된 

족구장과 접해 있는 임야에 위치한다, 지번은 293답, 294전, 산 23-1임 

일대에 해당한다. (사진20-1, 지도1 . 17) 

(3) 현 상 ; 유적의 아래부분은 농장건물 뒷편의 정원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으 

며, 위쪽과 좌우변은 소나무숲이 우거진 임야에 속해 있어서 비교적 보 

존상태가 양호하다. 유적은 폭은 약 40 미터이고 상하의 길이가 45 미터 

에 달하는 대규모이며, 지표에는 다량의 분청사기편과 요벽편들이 확인 

되고 있다. (사진20-2) 

(4) 유 물 ; 紹좁沙器 및 춤磁, 關器와 함께 黑道具 등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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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紹좁沙器 : 15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유물로, 구연이 

외반된 대접과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접시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작은 

병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표변에는 상감 • 인화 • 귀얄분장으로 장식된 것 

이 대부분인데, 상감장식의 경우는 뼈線文이 있는 것이 많고, 인화장식은 

雨點文과 運離文 장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귀얄분장은 주로 대접의 내면 

에 한 것이 많다. 

• 輪 ; 구연파 기벽일부가 있는 파편 한 점만이 수습되어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사진20-6에횡, 도면20-14) : 구연에는 몸체에서 거의 직각으로 외반하는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의 기벽은 사선올 그리는 형태이다. 안쪽면 일 

부에는 백토를 귀얄분장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양질이고, 유는 암록색으로 작은 벙렬이 있다. 

• 大 佛 ; 장식기법에 따라 인화문과 귀얄문 대접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세부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나뉘어진다 

@(사진20-3-<D. 도면20-1) : 폼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펀평하다. 안바닥에는 몸체에 우접문을 

빽빽하게 장식하고 바닥중앙에는 두 줄의 원권속에 네 송이의 국화를 인 

화하였으며,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 

로,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윗면바닥의 중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혼적이 남아 있다. 

@(사진20-3-®. 도면20-2) : 구연부가 살짝 밖으로 벌어지고 몸체의 기벽 

이 완만한 孤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 

루고 있다. 안쪽면에는 각각 방향을 달리하는 우점문대를 빽빽하게 장식 

하고 바닥중앙에는 세 줄의 원권속에 쌓인 한 송이의 국화를 인화하였으 

며, 외면에는 톰체위쪽에 귀얄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 

로, 검붉은 색올 띄고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가장자리는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굽언저리에 태토비짐 

올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윗면바닥의 중 

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20-3-®. 도변20-3)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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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문양장식이 다르다. 안쪽면에는 변형된 우점문을 장식하고 바닥중 

앙에는 국화와 연잎을 인화하였으며, 외면에는 몸체위쪽에 귀얄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며, 검붉은 색을 띄고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구연부에는 다른 그릇의 파편이 붙어 있다. 

@(사진20-3쟁, 도면20-4)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장식문양 

이 다르다. 안쪽 면에는 우점문을 빽빽하게 장식하고 바닥에는 다섯 줄 

의 원권속에 쌓인 국화와 연잎을 인화하였으며, 외면에는 귀얄장식을 하 

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검붉은 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 

며, 접지면을 직각으로 예리하게 깎아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바 

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변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윗면 

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었다. 

@(사진20-4-Q), 도면20-5)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세부의 

형태와 장식문양이 다르다. 안쪽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의 선을 그 

린 후, 그 위에 귀얄분장을 하였을 뿐,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검붉은 색이다. 굽은 비교적 작고 

약간 내경한다. 굽언저리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 

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20-4-®. 도면20-6) : 구연과 몸체의 기벽선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안쪽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의 선을 그린 후 귀얄장식을 하였을 뿐,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암적색이다. 굽은 내경하 

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암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사진20-4-@. 도면20-7)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안쪽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의 선을 그리고 그 위에 앓 

게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암갈색이다. 굽은 

비교적 작고 내경한다.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는 암갈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바닥에는 잡물이 떨어져 있다. 

@(사진20-5-@)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세부의 형태와 장식 

문양이 다르다. 안쪽면 전면에 짧게 귀얄분장을 하였을 뿐, 외면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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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암갈색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압록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바닥에는 태토 

속에 기포가 생긴 혼적이 남아 있다. 

@(사진20-5-®) : 구연이 외반하고 폼체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저부에 

서 점차 좁아지는 형태이나 굽의 모양은 알 수 없다 안쪽면 기벽에는 

음각으로 몇 줄의 선올 그리고 귀얄분장올 한 후, 그 위에 네 개의 단으 

로 나누어 칼자국을 내었다. 태토는 양질이며 표변에는 암록색의 유를 

앓게 시유하였다. 

• 짜 웰 ; 장식기법에 따라 인화문과 귀얄문 대접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세부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나뉘어진다 

@(사진20-6-@∼@, 도면20-15∼16) : 폼체의 기벽이 직립하며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수평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명하다. 안바닥에는 폼체중앙에 와선문을 상감하고 주변에 우점문을 

빽빽이 인화하고, 외면에는 기벽일부에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 

이 없는 치밀질로, 암적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 

다.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접지면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 

쳐 번조하였다. 

@(사진20-7-Q), 도면20-9) : 구연부가 살짝 외반하고 봄체의 기벽이 사선 

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변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외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 

토는 잡불이 없는 치밀질로 암적색이며 외면에는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 

인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둔중하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 

였으며, 유는 암갈록색이다. 

@(사진20-7-®. 도면20-10) : 구연과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 

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안바닥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 

선문을 음각한 후, 그 위에 귀얄로 분장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 

질로 적갈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철다. 굽과 굽언저리 

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유는 암록색으로 

비교적 두껍게 시유하였다. 

@(사진20-7-@. 도면20-11)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다, 안바닥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외면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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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암적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 

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못하고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접지면에 태토 

비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갈색이다. 

@(사진20-6-Q), 도면20-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기벽이 완만 

한 사선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에는 한 줄의 와선문을 

그리고, 그 위에 넓게 백토분장을 하였으며, 외변은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암갈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조잡하고 

거칠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록색으로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사진20-6-®. 도면20-13) :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圓刻이 있다. 안바닥 

에는 장식이 없으며, 외면 기벽에만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암갈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 

주위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갈색이다‘ 

• 搬 : 어깨부분에 해당하는 파편 한 점만이 수습되었다. 

@(사진20-5-Q), 도변20 8) : 어깨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직각 

으로 꺾이며, 몸체의 기벽은 수직한 형태이다. 어깨에는 각이져 꺾이는 

부분에 몇 줄의 횡선을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의 파상선문을 백상감하였 

다. 태토는 양질이며,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를 앓게 시유하였다. 

나. 춤 磁 ; 표면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대접으로,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 

와 동일하며, 수량이 적다. 

• 大 權 ; 소량의 파편만이 수습되었다. 

@(사진20-8-Q), 도변20-17) : 구연은 확인할 수 없고, 기벽은 완만한 호 

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 

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암적색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굽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윗면에 

는잡물들이 붙어 있다. 

다. 關 器 : 소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형태와 특정을 확인할 수 있 

는 예는매우드물다. 

• 盡 ; 저부의 형태를 알 수 있는 파편이 매우 드물다. 

@(사진20-8-@. 도면20-18) : 구연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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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벽은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바닥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문양은 없으나 외면중앙에는 제작시 생긴 타날자국이 있으며, 

안쪽 변에는 테쌓기로 제작된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굽을 따로 만들 

1 않은 평저로, 받침흔적은 분명치 않다 

라. 짧道具 ; 자기의 제작에 시용된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맨 $$ ; 갑발파편은 힌- 점만이 수습되었다 

@(시-진20- 10-@) 커다란 원통올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며 , 마사 

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몸체외면의 물레자국은 비교적 잘 다듬 

어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 뼈 t,t : 크기가 조금씩 다른 아령형과 장방형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사진20-9) 아령형 혹은 원통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 

다 윗면중앙에는 그릇올 놓기 좋도록 편평하게 만들거니- 알게 흠을 파 

τ았으며, 모래받칩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20-10-CD · @∼@) ; 장방형 퉁 다양한 모양으로,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이다.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올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면올 다듬었으며 ‘ 모래받칩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디를 뿐 모두 통일한 형태이다. 

@(사진20- 10-®∼@) ; 작윤 원반형으로, 접토 혹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 

로 제작되었다 윗면은 그룻올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디들었으며 , 모래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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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이동면 서리 4호 요지 

5) 西里 5호 요지 

(1) 성 격 ; 朝離 19世紀 白磁 • 黑磁驚址

(2) 위 치 : 서리 산 18번지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사슴농장쪽으로 100여 미터 간 지 

점에 접해 있는 작은 밭에 위치한다. 지번은 311전 311-1전일대에 해당 

한다.(사진21-1, 지도1 . 17) 

(3) 현 상 : 유적의 윗쪽은 소로와 주돼이 있고, 좌우변과 아래쪽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밭의 표면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밭파 밭 사이에 형성된 단애면에는 경작시 출토된 파편올 모아 

놓은 둔덕이 있다. 유적의 규모는 화우변의 폭이 20여 미터에 달하고 상 

하의 길이가 약 30여 미터에 이른다. 이 요지에서는 백자와 함께 혹자가 

출토되지만, 지역적으로나 위치상 두 종류의 자기가 구분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동시에 제작활동올 벌였던 곳으로 생각된다.(사진21-2) 

(4) 유 물 ; 白磁와 黑磁, 그리고 黨道具 둥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구연이 직립하고 안바닥이 깊은 대접과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접시 

가주류를 이룬다. 

• 大 樓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개의 유형으로 나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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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3-®. 도면2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은 

사선형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는 

형태이며, 안바닥은 넓고 오목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었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매우 낮고 직경 

이 넓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전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변에는 회백색의 유가 씌워져 있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었다. 

@(사진21-3-Q), 도면21-1)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몸체의 

기벽선이 더욱 밖으로 벌어져,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매우 낮고 

직경이 넓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과 굽 

언저리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앓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혼적이 있다. 

@(사진21-3-®. 도면21-4) : 구연과 몸체가 직립하며 저부에서 곡면을 이 

루는 형태로, 안바닥이 깊고 오목하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아 폼체와 경계가 불분명하며,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매우 깊게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 

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앓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었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었다. 

• 操 앓 ;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지만, 모두가 유사한 형태와 크기이다. 

@(사진21-3-®. 도면21-3)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 

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립하며, 굽안바닥 

을 매우 깊게 짝아내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앓게 입혔다. 안바 

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었다, 

나. 黑 磁 : 작은 항아리와 항아리 모양의 주자, 병 등이 주류를 이루며, 백자의 종 

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 觸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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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4-Q)∼@, 도면21-6∼7) : 구연은 넓고 직립하는 광구로 목과 

주둥이를 따로 만들어 접합시켰으며, 풍만한 몸체는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 

로, 적갈색이다. 굽은 안굽으로 굽안바닥올 얄게 깎아내었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대충 시유한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 

에는 광택이 좋은 혹유를 앓게 입혔다. 

• 盡 ;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으며,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다. 

@(사진21-5-Q), 도면21-8) : 구연에는 외반된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 

의 저부에서 급격히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며, 굽의 모양은 확인할 수 없 

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갈색이다. 표변 

에는 광택이 좋은 혹유를 앓게 입혔다. 

@(사진21-5-®. 도변21-10) : 구연이 내만하고 폼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 

며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폼체의 저부 외 

면에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갈색이다. 

굽은 안굽으로 굽안바닥올 얄게 깎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혹유를 앓게 입혔다. 

@(사진21-5-©. 도면21-9) : 광구병의 구연부와 같이 직립된 전에 계단모 

양의 턱이 있는 커다란 항아리로, 몸체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 

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혹색이다. 표면에는 혹유를 앓 

게 입혔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注 子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1-5-®. 도띤21-11) : 구연이 밖으로 도톰하게 말려 있고 폼체의 

중앙이 펑퍼짐한 작은 항아리의 측면에, 사선형으로 짧게 뻗은 주구를 

불인 주자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흑 

갈색이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혹유를 두껍게 씌웠다 

다. 빼 器 ; 광구병의 파편 한 점과 뚜껑이 소수 수습되었다. 

• 搬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1-6-Q)) : 구연이 외반하고 구연부의 중앙에 계단모양의 턱이 있 

는 소형의 광구병으로 톰체와 굽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갈색의 양질이다 

• 뚜 껑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유사한 크기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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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6-®. 도면2 1- 1 2) 완만한 반구형으로, 윗면중앙에는 버섯모양 

의 꼭지가 달려 있다. 내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표면을 칼로 대충 

다듬어 칼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안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라. 黑道具 물레의 갓모와 자기의 번조에 사용된 도침이 수습되었다 . 

• 갓 모 ; 백자로 제작된 것으로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21-3-©. 도면 21 5) 원통을 앓은 두께로 잘라 놓은 듯한 형태 

로, 아래변보다는 윗면의 폭이 넓고 편평하며 , 측면 두 곳에는 수직한 흠 
이 파여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번조 

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입혔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 關 挑 · 원통형과 굽이 높은 접시모양의 도침으로 분류된다‘ 

@(사진21-7-@) ’ 전체적으로는 원통형이지만, 아래쪽의 구경이 위쪽보다 
커 나팔을 엎어놓은 듯한 형태이며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몸체 

의 측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윗면과 밑변에는 굵은 

모래가붙어 있다, 

@(사진21-7-C!)∼@) ; 작은 접시에 매우 높은 굽이 달린 모양으로, 비교 

적 질이 좋은 태토나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에는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있으며 , 바닥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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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이동면 서리 5호 요지 

6) 西里 6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7世紀 (鐵畵) 白磁黨址

(2) 위 치 ; 사슴농장에서 약 400여 미터 소로를 따라 내려온 부근에 있는 낮은 구릉 

으로 서리 사기막골 산 18번지에 위치한다 지번은 318전일대에 해당한 

다.(사진22-1. 지도1 . 17) 

(3) 현 상 ; 소로변에 접해 있는 낮은 구풍에 위치하지만, 유적의 앞부분은 현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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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가건물의 건축으로 크게 파손되었다. 건물공사시 절단된 구릉에 

요지의 퇴적으로 높이 3미터 가량의 단애가 형성되어 있다. 이 단애변에 

백자파편과 요도구들이 다량 흩어져 있다. 유적의 폭은 20여 미터에 달 

하지만, 길이는 10여 미터 정도로 단애변 윗쪽으로는 숲이 형성되어 있 

다.(사진22-2) 

(4) 유 물 ; (鐵畵)白磁와 黑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 종지 등이 주류를 이루며, 소수의 철화백자도 함께 

출토되었다. 

• 蘇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뀐다, 

@(사진22-3-Q), 도면22-1) : 구연은 직각으로 꺾이듯 짧게 외반하며 몸체 

의 중앙에서 살짝 각이 져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변 

에는 장식이 없으나 안쪽면 중앙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표변에는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 

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황갈색을 보이기도 한다. 굽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사진22-3-®. 도면22-2) : 구연이 부드럽게 외반하고 몸체가 호를 이루 

며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표변에는 담갈색의 유를 밟게 입혔으며, 빙렬은 없다. 굽의 형 

태는 알수 없다. 

@(사진22-3-®∼@ . 4-®∼@, 도면22-3∼6) : 금속기에서와 같이 구연이 

몸체에 직각으로 예리하게 각이 져 외반하고, 몸체는 사선을 그리며 저 

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이 대 

부분이지만, 草文장식이 있는 鐵畵白顧의 예도 있다(사진22-N-®∼@).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광택이 좋은 회갈색 혹은 담회색의 유 

를 앓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 大 媒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뀐다. 

@(사진22-5-®. 도면23-3) : 구연이 외반하고 붐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이 있다. 표 

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 

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굵은 모래 

를 받쳐 번조하였다 회백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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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받침의 혼적이 있다 

@(사진22-5핑, 도변23-2) : 구연부가 내만하며 폼체의 기벽선이 孤를 이 

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 

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 

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혼적이 있다. 

@(사진22-5-<D. 도면23-1) : 구연부가 내만하며 톰체의 기벽선이 부드러 

운 곡면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 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 

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편명하게 깎은 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황 

갈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 

타나는 모래받칩의 혼적이 있다. 

@(사진22-6-<D. 도면23-4) : @번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 

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 

을 오목하게 깎은 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사진22-6-@. 도면23-5) : 구연과 붐체의 기벽이 사션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지는 형태로, 구경이 매우 크고 안바닥에 원각이 있는 내만대접이 

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의 형태는 알 수 없 

으며,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를 앓게 씌웠고, 빙렬은 없다. 

• 保 앓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뀐다. 

@(사진22-7-@. 도면23-9) : 구연이 외반하고 톰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명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션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 

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담회록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 

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혼적이 있다. 

@(사진22-7-<D. 도변23-1이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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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으로 뻗어 있다.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있을 

뿐, 다른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 내었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회 

백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었다. 

@(사진22-7-©. 도면23-11)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 

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굽안바 

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광택이 있는 황갈색의 유를 입혔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사진22-7-(훌, 도면23-12) : 구연이 비교적 넓게 외반하며 폼체의 저부 

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면평하다. 장식 

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굽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입혔으며, 빙렬 

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았다. 

• 蓋 ; 소수 수습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사진22-s-CD. 도면23-6)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완만한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비교적 크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황갈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종 지 : 형태와 세부의 특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22-8-®. 도면23-7) : 전체적으로 잔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고 안바닥 가장자리의 꺾임도 더욱 예리하다. 장식은 없으며 안 

바닥에 한 줄의 원각이 돌려져 있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 

은 높이가 낮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황갈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22-8-®. 도면23-8) : @번의 종지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회청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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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22-4-CD. 도띤23- 1 3) : 구연이 밖으 

팽만하다가 저부로 가며 점차 폭이 좁이-지 

의 철사안료로 대나무로 추정되는 그립오 

이며 , 회백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다. 표여 

외반하고 봄체의 중앙에서 

형테이다. 표변에는 암갈색 

려 정-식하였다 태로는 양질 

,,곳에는 잡붙이 꼴어 있다 

나 쯤월i효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크기기- 조금씩 디-를 뽑 모두 통일한 형테이다 

@ 

@(사진22-9 ) : 작은 원반형으로‘ 경사진 기-마의 1:1}닥에서 그릇올 수평으 

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힌- 쪽은 앓고 다른 힌쪽은 두껍게 하여 경 

사지게 하였으며 , 점토 혹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은 

그룻올 놓올 수 있게 면평하게 다듬었으떠,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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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果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白磁憲址

(2) 위 치 ; 천리 노루실을 지나는 포장도로에서 삼미별장에 채 못미쳐 소로변의 우측 

에 있는 밭에 위치한다. 지번은 931답, 산 187-1임일대에 해당한다.(사 

진23-1, 지도1 . 18) 

(3) 현 상 ; 지형상으로 나즈막한 구릉을 이루고 있고, 모두 밭으로 개간된 상태로 가 

마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밭에는 묘가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10여 미터이며, 지표에는 파편, 도점 등이 흩어져 있으나 퇴적 

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밭과 묘지 사이의 소로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4) 유 물 : 白磁와 黑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룬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 

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操 : 수습된 파편은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23-2-C!), 도면24-1)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 

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 

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 

하며,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낸 후, 굽과 굽언저리에 

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 

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23-2-®, 도변24-3)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 

리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의 곡면을 

이루며 중앙에 원각이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 

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 

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橫 앓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사진23-3-@∼@, 도면24-7∼8)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 

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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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 

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단정한 것 

도 있으나 대부분 거철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올 얄게 깎아낸 후, 굽파 굽 

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담 

갈색올 보이기도 하며, 빙렬은 없다. 

• 蓋 :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통일한 종류이다. 
@(사진23-2-®. 3굉, 도면24-2. 6)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 

이 사선올 그리다가 굽언저리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편평하다. 몸체의 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표면 

에는 모두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올 얄게 깎아낸 

후, 굽파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 

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빙혈은 없다. 

• 搬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3-4굉, 도면24-4) : 구연파 붐체는 파손되었으며, 붐체 저부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안쪽 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었다.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낸 후 굽에 

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는 갈 

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나, 바깥 변에는 용융이 좋지 못하다. 

나. 흙월道具 ; 한 점의 개먹이 수습되었다. 

• 개 먹 ; 조선전기의 백자가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사진23-5) : 원반형으로 직경에 비하여 두께가 다소 두꺼운 편이다. 마사 

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룻올 놓았던 혼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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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8) 束里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白磁憲址

(2) 위 치 : 果里 적동 전원주택단지의 뒷편으로, 포장도로에서 재밀리골쪽으로 들어 

가는 입구의 밭과 임야 사이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9임일대에 해당한 

다. (사진24-1. 지도1 . 19) 

(3) 현 상 ; 유적의 일부는 현재 임야지역으로 수풀이 무성하지만, 일부는 밭으로 개 

간되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밭과 임야가 접한 경계변에는 파편퇴적 

이 있으며, 밭에도 다수의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40미터, 세로 30여 미터에 달하며 유적의 좌상부쪽에는 산속으로 향하는 

작은 소로를 내면서 일부가 파손된 듯하다.(사진24-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關器, 그리고 黑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구연이 외반한 대접과 접시, 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발과 호 등이 었 

다. 대체적으로 태토는 순백의 치밀질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유약의 

색깔은 담청백색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백자 

이다 . 

• 餘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사진24-3-(!)∼@, 도면25-8∼ 10) : 구연은 금속기와 같이 톰체에서 직 

각으로 예리하게 꺾여 외반하고, 기벽은 완만한 호를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었다. 표변에는 장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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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기벽에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이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 

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좁고,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펑하게 깎은 후, 굽주변은 대충 시유하고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청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大 柳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쥔다. 

@(사진24-4-(잉, 도면25-2) : 구연이 외반하고 톰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짝음새가 거칠고 

둔중하다. 대체적으로 굽안바닥을 맡게 깎아내었으며, 굽파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 

적이 남아 있다. 

@(사진24-4-(훌, 도면25-3)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 

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올 얄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 

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24-4-Q), 도면25-1) : 구연이 직립하고 붐체의 기벽이 매우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의 내만대접으로, 안바닥에 굽의 지름보 

다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멀질 

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철고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 

다. 굽안바닥을 약간 깊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올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혈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남아 있다 . 

• 俠 웰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쉰다, 

@(사진24-5-Q), 도면25-6) : 구연의 외반하고 붐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 

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있 

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 

하는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올 다소 오목하게 깎아 

내었으며, 굽파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 

다. 광태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 

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남아 있다. 

@(사진24-5굉, 도면25-7)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몸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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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꺾임이 보다 예리하고 크기가 작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는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언저리 일부는 시유하 

지 않고, 바닥 네 콧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 

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 蓋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24-6굉, 도면25-4)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변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 

었다.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조잡하며, 굽과 굽주변은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를 

앓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사진24-6핑, 도면25-5) : @번의 잔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벽이 보 

다 퉁근 곡면을 이루며 크기가 작다. 장식은 없으며, 편평한 안바닥의 가 

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 

아내었다.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 세 곳에 태토비점을 받 

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태이 좋은 담회백색의 유를 앓게 시유하였다 . 

• 盡 ; 몇 점의 몸체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4-7) : 몸체파편의 일부만이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나 구연, 굽 

동의 세부는 확인 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몸체 내부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기도 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 

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시유하였다. 

냐. 關 器 ; 몇 점의 도기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종류이다. 

• 靈 (사진24-8-@) : 어깨에서 폼체로 이어지는 부분의 파편으로 전체적인 형 

태와 특정은 확인할 수 없다. 표변에는 동일한 간격으로 장식한 음각 횡 

선문대가 있으며, 태토는 적갈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었다. 전체 

적인 크기에 비하여 기벽은 앓은 편이지만 매우 단단하며, 표면에는 고 

동색의 유를 앓게 씌웠다. 

다.黨道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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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24-8-CD∼@ . 9-@) : 작은 원반형으로 미시토질의 지l료로 제작되 

었다 윗면은 그릇올 놓올 수 있게 편펑하게 다듬었으며, 모리l받침의 흔 

적이 남아 있다 

라. 其他 

• 가마댁 

@ 

@(사진24 -9-@)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와 정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 
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히는 떤에는 白土가 앓게 발려 있다. 댁의 외 

여으로 갈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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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이동면 전리 2호 요지 

9) 훌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16世紀 白磁黨址

/ 
/ 

/ 
/ 

(2) 위 치 : 장촌부락에서 동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병목골 초입에 있는 임야에 위 

치하고 있으며 앞쪽에 폭 3미터 뱃가가 있다. 지번은 산66-1임, 230전, 

240전, 241전, 244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5-1. 지도1 . 20) 

(3) 현 상 : 유적의 위쪽에는 평탄작업을 하고 작은 나무를 빽빽이 식수하였으며, 이 

곳을 제외한 주변지역은 잡풀이 무성하다. 평탄작업시 유적의 일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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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변지역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 

정된다. 지표상에 백자편은 소량이 보이고 있는데 위쪽보다는 옛가에 가 

까울수록 수량이 많아지고 있다. 유물의 채집범위로 보아 유적의 크기는 

가로 20 미터, 세로 20 미터 정도로 파악된다.(사진25-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가마벽편이 산재해 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형태와 크기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 大 싸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쥔다, 

@(사진25-3-Q), 도면26-1) : 구연의 외반하고 톰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과 크기가 비슷한 

원각이 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 

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 

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 

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남아 있다. 

@(사진25-3-®. 도면26-2)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 

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내었으며, 굽 

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 

다. 광택이 있는 담갈색의 유를 씌웠으며, 벙렬이 있다. 

• 樞 웰 : 다수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가 대부분 통일하다. 

@(사진25-3-@. 도면26-3) : 구연의 외반하고 붐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 

며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 

칠다.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 

조하였다. 광태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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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훌里 2호 요지 

(1) 성 격 : 朝離 19世紀 後半 ∼ 20世紀 初 白磁 • 黑磁黨址

(2) 위 치 ; 묵리 당모랭이를 지나는 포장도로에서 기찬가든 음식점 입구로 들어가면 

화측변에 수영장과 밭이 있다 유적은 이 사이에 있는 단애면에 위치한 

다. 지번은 607-2전일대에 해당한다 (사진26-1, 지도1 . 21) 

(3) 현 상 : 음식점과 도로공사 퉁으로 유적이 파괴되어, 유적의 범위가 정확치 않다. 

단애면올 정면에 두고, 좌측에는 백자가 많은 유적이 있고 우측으로 20 

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혹자의 퇴적이 보인다. 백자파편의 경우는 공사 

시 출토되어 단애면으로 모아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유자기는 원퇴적 

이 파손되며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26-2) 

(4) 유 물 ; 白磁와 黑磁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형태와 크기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 大 條 ; 수습된 유물의 수가 적고,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사진26-3-(잊 도면27-1) :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지만, 몸체의 기벽 

이 호를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펑하다. 표변 

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낮고 접지면 

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 

며, 접지면의 유약올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 

는 회백색의 유약이 앓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 

개구이의 혼적이 남아 있다. 

• 械 앓 : 수습된 유물의 수가 적고,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사진26-3-CD. 도면27-2) : 구연이 내만하고 붐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명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 

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 

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접지 

변의 유약올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회백색의 유약을 

씌워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 

이 남아 있다. 

나, 黑 磁 ; 항아리와 광구병이 대부분이다. 

• 懶 ;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사진26-4-CD∼@, 도면27-3∼5) : 구연이 직립하고 구연부의 중앙에 계 
단형의 턱이 있는 광구병으로 목이 잘록하며 몸체의 상부에서 펑퍼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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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점차 폭이 좁아져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 

고, 태토는 적갈색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넓으며 , 깎음 

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알게 깎아낸 후 흙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검은 빛의 유를 두껍게 씌웠으며 , 내외면 곳곳에 유가 흘러 뭉 

쳐 있다 

• 끓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26-5-®. 도면27-7) : 구연이 넓고 직립하며 예리하게 각이 져 있 

는 형태로, 몸체와 굽은 확인할 수 없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 

다. 표면에는 황갈색의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 발색이 일정치 못 

하다. 

@(사진26-5-Q) , 도면27-6) : 구연이 도톰하게 밖으로 말려 있고, 목이 비 

교적 긴 형태로, 몸체와 굽은 알 수 없다. 장식은 없으며 , 태토는 흑갈색 

으로 양질이다. 표면에는 암흑색의 유가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다. 其 他 ; 흑자로 추정되는 뚜껑이 한 점 있다. 

• 뚜 껑 ; 여러 점이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사진26-5-@. 도면27-8) 윗면은 중앙보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이가 

다소 높아지며, 밑변은 가장자리에서 저부쪽으로 사선형으로 곧게 뻗은 

형태로, 윗면중앙에 꼭지가 달려 있다. 윗면에는 꼭지를 중심으로 몇 줄 

의 음각원권이 장식되어 있으며 , 저부가 파손되어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흑자와 함께 수습되었으 

나, 표면에 유약이 시유되지 않아 종류는 알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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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먼 27. 이동면 묵리 2호 요지 

11) 華山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7世紀 白磁黑址

• 6 

15cm 

(2) 위 치 ; 화산리를 가로지르는 길을 가다보면 요산동 마을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남측에 위치한 요덕저수지로 넘어가는 논길이 

있는데 이를 따라 약 300여 미터 정도 이동하면 밭과 임야가 접한 지역 

이 나오는데 이곳에 유적이 위치한다. 지번은 산 100임일대에 해당한 

다,(사진27-1, 지도1 . 22) 

(3) 현 상 ; 낮은 구릉의 가장자리와 밭 일부에 걸쳐 다량의 백자파편이 분포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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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띠고 있으며, 퇴적 일부는 경작지 정리로 파손된 듯하지만, 유적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폭과 상하의 길 

이가 각각 30여 미터를 이루며, 현재 경작지 정리시에 출토된 파편들이 

밭과 밭 사이의 둔덕에 모아 져 있다. (사진27-2) 

(4) 유 물 ; 다양한 종류의 白磁파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각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양질 

의 백토로 제작되었으며,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다. 

• 大 保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여섯 종류로 나쥔다. 

@(사진27-3-<D. 도면28-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예 

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경이 넓고 접지변의 폭이 좁으며, 짝음새가 단정하 

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 

적이 있다 

@(사진27-4-@. 도면28-3) : @번 대접과 유사하지만, 내저면 원각이 굽 

직경만한 크기로 보다 작은 형태이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 

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넓으며, 접지면을 둥글 

게 다듬었다. 안바닥올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 

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 

의 흔적이 있다 

@(사진27-3-®. 도면28-5) : 몸체가 뒤틀려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 

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변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 

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27-3-@. 도면28-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대체적으로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안바닥에 있는 원각이 좀더 작다. 표면 

에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깎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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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사진27-4-®. 도면28-2) : 구연이 살짝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 

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오목한 안바닥의 

중앙에는 매우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소량 

의 잡티가 섞인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으며, 굽안바닥을 매 

우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바닥과 굽주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택이 좋은 암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27-4-(!), 도면28-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폼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 

은 곡면을 이루고 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 

밀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아가 높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 

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 

였다.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 

적이 있다. 

• 樓 앓 ; 다수의 백자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있다. 

@(사진27-5-@∼@, 도면28-12∼14)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 

만한 호를 그리는 형태로, 크기에 따라 大中小로 나뒤어 진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모두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 

은 높이가 낮고 대체적으로 직경이 넓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 

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회백색, 혹은 회청, 갈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모두 포개 

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27-5-(!)∼@, 도면28-10∼11)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붐체의 기벽 

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뒤어 진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소량의 잡티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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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며 ,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올 앓게 씌웠으며‘ 윗면에 포게구이의 흔적이 있다 . 

• 좋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27-6-CD. 도떤28-7) 구연의 형 태 。 없으며 , 봄체의 기벽이 

사선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오목한 독띤올 이룬다 

표떤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닝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변의 폭이 좁아, 봄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 

다 굽안바닥올 알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 

다. 초벌편으로 유약은 씌워져 있지 않다. 

@(사진27-6-@. 도띤28-8) : 구연과 몸체의 기댁이 사선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폭이 좁은 콕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 

며 , 외면기벽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 

여 있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 

으며‘ 안바닥올 얄게 깎아 내었다. 바닥과 굽주변까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 빙렬은 없 

다 

@(사진27-6-® . 도면28-9)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옴체의 기벽이 수직하 

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 

평하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 

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작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아 봄체와 경계가 

부명하지 않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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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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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납겼 τ도격흐끼? 

℃꿇7. 

R두꿇~ X팩;. 
0 15cm 

도면 28.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12) 華띠里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7世紀 白磁黑址

(2) 위 치 : 화산리 골프장 뒷편 우측 계옥을 따라 약 300여 미터 들어가면 전나무 군 
락지가 있다. 유적은 이 부근에 위치하는데 골프장과 인접한 상태이다. 

지번은 산 6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8-1, 지도1 . 23) 

(3) 현 상 ; 유적의 주변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유적의 좌측 아래부분에 개 

울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30, 세로 20여 미터에 달하며, 

형질의 변화가 적어 유구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파 

편들이 계곡과 산길을 따라 노출되어 있다. 

(4) 유 물 ; 白磁와 憲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종지 등이 수습되었다. 유 

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橫 :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뀐다. 

@(사진28-2-CD · 3-©∼@ . 4-@. 도면29-1. 7∼8 . 11) : 구연이 외반하 

거나 혹은 파손되어 알 수 없는 것이 다수 있지만, 폼체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을 이루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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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없다 표변에는 모두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대체적으로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거나 편펑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 혹은 미백색의 유약을 씌 

웠으나, 발색이 일정하지 않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28-2-®∼@ • 3쟁, 도면29-2∼3 . 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폼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직경의 크기가 

매우 다양한 원각이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지만, 소량의 잡티가 섞여 있는 것고 있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변의 폭이 고르고, 짝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팍플 얄고 오 

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 혹은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28-5-Q), 도면29-12)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반구형을 이루어 보통 내만대접이라 

고 부르는 예이다 표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미세한 참티 

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약간 내경하고 접지변 

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투명한 어두운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 싸 앓 ;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니쥔다. 

@(사진28-5-®. 도면29-13) : 구연이 외반하고 봄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 

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콕면이다. 표변에는 장 

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 

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청 

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변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사진28-5-®. 도면29-14) : 대접의 @번올 축소시켜 놓은 듯한 형태로, 

그릇의 높이가 낮고 안바닥이 완만한 호를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 

고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156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 

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갈회색을 보이기도 한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 蓋 ;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쥔다. 
@(사진28-4-®. 도변29-9)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저부에서 부드럽 

게 각이 져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 

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 

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28-4-(!), 도면29-10) : 구연이 외반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 

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비교적 양호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종 지 :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28-5-@. 도면29-15) : 구연은 외반하며 가장자리가 도톰하게 말려 

있고, 봄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 

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 

며, 빙렬은 없다 

@(사진28-5-®. 도면29-16) : 구연이 살짝 외반되었고 톰체의 기벽 이 수 

직하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 

만한 곡면을 이룬다. 기벽의 두께가 매우 앓고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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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짧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φ 

게 떡 ’ 크기가 조금씩 디를 뿐 모두 통일한 형태이다. 
@(사진28-6--<D∼@ ·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디­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 윗변에 

자국과 모래받챔의 흔적이 있다 

@(사진28-6행) . 작은 접시의 안바닥에 받챔용 모래를 가득 채위 개떡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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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 0 15cη 

도면 29.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7. 遠三面

1) 文村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磁黑址

(2) 위 치 : 문촌리의 마을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나즈막 

한 임야지역의 버섯농장 안쪽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35-1임, 383-1전, 

384-2전, 384-3전일대에 해당한다. (사진29-1. 지도1 . 24) 

(3) 현 상 ; 주변이 빽빽한 나무로 둘러쌓여 었으며 유적의 우측은 단애면을 형성하 

며 비교적 폭이 넓은 내울과 접해 었다. 백자 파편들이 버섯농장뿐만 아 

니라 유적의 아랫쪽에 있는 조류를 사육하는 곳까지 넓게 퍼져 있다. 유 

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30 미터 정도이지만, 가마의 구조물이 지변 

에 노출되어 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가마 

의 크기는 대략 봉통쪽의 폭이 1.4 미터이고 굴뚝쪽이 3 미터에 달하며 

길이는 13 미터 정도이다. 또한 가마내부의 칸막이가 양호하게 남아있으 

며, 주변의 현상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사진29-2) 

(4) 유 물 ; 다수의 白磁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굽이 높고 각이 진 察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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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퉁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 

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싸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29-3-(훌, 도면30-3) : 구연이 도톰하며 약간 내만하고 봄체의 기벽 

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이 편평하다. 표변에 

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깊고 편명하게 깎 

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적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올 두껍게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사진29-3-<D. 도면30-1)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올 이루고 있다. 표면 

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안바닥을 깊 

게 깎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 

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았 

다. 

@(사진29-3-®. 도면30-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폼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몸체로 이어지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각이 형성되어 있다. 표변에는 장 

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 

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械 앓 ; 다량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수습된 유물은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수 있다. 

@(사진29-4-<D ·@. 도면30-4. 6) : 구연과 폼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의 높이가 낮고 안바닥이 넓은 접시이다. 표 

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체적으로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 

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 

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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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있다. 

@(사진29-4-®. 도면30-5) : @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구연이 거의 직 

립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더 

욱 깊고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 

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고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蓋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9-5-Q), 도면30-7)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 

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번조시 생긴 커다란 잡물 

이 붙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넓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 

고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盡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29-5-®. 도면30-8) : 구연에는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외반하는 폭 

이 좁은 전이 있으며, 폼체의 기벽은 완만한 호를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성형시 생긴 물레자국 

이 선명하게 드러나 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굽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광택이 좋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없다. 

• 察 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29-5-®. 도면30-9) : 구연은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 

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 

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으며, 표면을 각 면의 폭 

이 일정하지 않은 팔각으로 모깎이하였다. 접지변의 폭이 좁고, 비교적 깎 

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은 후, 굽안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 

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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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원삼면 문촌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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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띠 30. 원심댄 문츰리 1호 요지 

2) 文村里 2호 요지 

(1) 성 격 20世紀 初 짧器짧址 

(2) 위 치 ; 문촌리의 도로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박찬헌 웅의 자택 (454-2번지) 우 

흐편에 조성된 묘지 주변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50임일대에 해당한다. 
(사진30- 1 . 지도1 . 24) 

(3) 성 격 : 20세기 초에 천주교도들에 의해 옹기가 제작되던 유적이다. 현재는 묘지 

조성과 밭으로 개간되어 형질이 크게 변경되어, 유적의 규모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사진30-2). 

(4) 유 0 

@ 짧햄 대부분 항아리의 잔편들로, 짙은 밤색올 띠고 있다. 

2 

- 리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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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學日,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磁黑址

(2) 위 치 ; 고초꼴 저수지를 통과하여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약 150여 미터 떨어진 윤창희씨댁(76-2번지)과 이종칠씨댁 (52번 

지)의 주변 밭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55임, 68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 

31-1. 지도1 . 25) 

(3) 현 상 : 유적이 택지와 밭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종칠씨댁 주 

변에는 가마벽의 파편이 다수 산재해 있고, 윤창희씨 댁과 사이에 있는 

밭에서는 다수의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파편의 분포범위는 가로 30미 

터 , 세로 30여 미터 정도이다. (사진31-2) 

(4) 유 물 : 다수의 白磁와 關挑, 가마벽 등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접시와 작은 병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과 회청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 

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橫 ; 수습된 파편은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31-3-ffi. 도면31-1)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반구형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깊은 곡면을 이룬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 

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31-3-®. 도면31-2)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번의 대접에 비해 크기가 

작고 높이도 매우 낮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 

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고, 깎음새가 비교 

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낸 후, 접지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31-3-@. 도면31-3)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이 기벽이 직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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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저부에서 곡면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구경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편평한 대접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예리하다. 굽안바닥올 굽언저리보다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적고 반투명한 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 械 앓 ; 수습된 파편은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사진31-4-Q), 도면31-4) : 구연파 폼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팽하며 크기에 비하여 기벽이 

매우 두꺼운 접시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 

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 

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반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 觸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31-4-®. 도면31-5) :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목이 잘록하 

고 몸체의 중앙이 납작한 타원형올 이루는 작은 병이다. 표면에는 아무 

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 

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굽 

주변 단정하게 다듬은 후 번조하였으나 받침혼적은 남아있지 않다. 표면 

에는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으나, 용융상태가 좋지않아 유색은 알 수 없 

다. 

나. 짧遭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 뼈 :tt : 굽이 낮은 접시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세부의 형태가 조금 
씩다르다. 

@(사진31-5, 도면31-6) : 봄체의 직경에 비하여 굽과 기벽의 높이가 높으 

며 안바닥이 편평한 접시모양으로, 바닥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예가 다수 있다, 표면은 밤갈색이지만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백색을 띠 

고 있다. 대체적으로 굽의 저부는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으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파 윗면에 굵은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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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其他

• 가마벽 
@(사진31 6 0))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에는 白土가 앓게 발려 있기도 하다. 벽의 외 

면으로 갈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 불창살 
@(사진31-6-@) ‘ 전체적으로는 원통형이지만, 위쪽의 직경이 아래쪽 보 

다 다소 크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 표변에는 유질화된 

곳도 있다 바닥의 형태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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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원삼면 학일리 1호 요지 

4) 學日里 2호 요지 

(1) 성 격 : 朝解 19世紀 白磁黑址

(2) 위 치 ; 고리안골에 위치한 쌍용저수지 제방 동측 끝편에서 뱃가를 따라 임야쪽 

으로 250여 미터 정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다. 지번은 532전일대에 해 

당한다. (사진32-1, 지도1 . 26) 

(3) 현 상 : 유적은 경사가 완만한 작은 구릉에 위치하지만, 아래쪽은 급경사률 이룬 

비탈진 사면을 따라 뱃가로 이어진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5, 세로 25 미 

터 정도로 아래쪽에 파편퇴적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지표에는 가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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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가마는 가로 1. 7∼3.0 미터이며, 세로 15 미 

터 정도의 크기로 매우 양호하게 보폰되어 있다, 가마의 위쪽에는 불탄 돌 

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굴뚝부분의 축조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현재 이곳에는 보호유적이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사진32-2) 

(4) 유 물 ; 다수의 白磁와 關挑, 가마벽 퉁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접시와 굽이 높은 제기 둥이 수습되었 

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 

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싸 : 수습된 파편은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32-3-Q), 도면32-1)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 

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반구형의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 

바닥은 비교적 폭이 좁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 

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아, 폼 

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 

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 

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변에는 포 

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32-3-®∼@, 도면32-2∼3) : @번의 대접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구연은 대부분 직립하지만, 가장자리가 외반하듯 두껍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대부분 미세한 잡물 

이 섞여 있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변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는 예도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32-3-@. 도변32-4) : 구연이 직립하고 톰체의 기벽이 반구형을 그 

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 

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펀펑하게 깎아 

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 

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 싸 앓 ; 소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 통일한 형태이다. 

’@(사진32-4-@. 도면32-7) : 구연과 붐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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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작은 

접시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얄게 짝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 

지 못하다. 윗면에는 미세한 잡티가 곳곳에 붙어 있다. 

• 察 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32-4-(!), 도면32-5) : 구연은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 

운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었다. 굽안바닥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 

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굽안바닥에는 또다른 굽모양의 턱 

이 있는데 이것은 접시를 만든 후 원통형의 굽을 따로 만들어 붙여서 이 

제기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진32-4-®. 도면32-6) : @번의 제기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의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 

의 백토이다, 굽은 높이가 매우 높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었으며,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바 

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 

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 黑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關 挑 ; 다양한 형태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사진32-5팽∼@, 도면32-8) : 일반적인 외반접시의 모양, 폼체의 직경에 

비하여 굽의 높이가 매우 높은 제기의 모양 그리고 번조시 잘못된 대접이 

나 잔을 사용한 도침으로 나뀐다, 표면은 적갈색이지만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백색을 띠고 있다. 대체적으로 윗면에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其他 

• 가마벽 
@(사진32-5-(!)∼@)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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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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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요지 

5) 훌日里 3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世紀 뼈좁沙器黨址 

(2) 위 치 ; 쌍용저수지 남측 끝편에서 서측 임야쪽으로 150 미터 떨어져 있고, 19세 

기 백자가마에서 남측으로 약 2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지번 

은 산 37-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3-1. 지도1 . 26) 

(3) 현 상 ; 임야중간올 가로지르는 소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미터 폭의 소 

로공사로 인하여 유적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5. 

세로 15 미터 정도로 소로와 임야의 단애변에 퇴적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로 주변에 파편이 흩어져 있다 (사진33-2) 

(4) 유 물 : 紹뽑沙器와 좁磁, 薰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뼈 뽑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의 저부가 수습되었다. 유색 

은 대부분 암록색이며, 바닥에는 태토비짐 혹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械 ; 소량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구연과 폼체 굽의 형태가 완전하게 갖 

추어 진 예가 없었다. 

@(사진33-3-® . 5-®. 도면33-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면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 

바닥이 넓고 오목하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을 백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觸鷹文과 국화를 印花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이다. 굽은 내 

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편명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담갈색을 보인다. 

@(사진33-3-(!), 도면33-1)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폼체의 기벽이 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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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며 저부에서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형태로, 굽부분은 파손되었다. 안쪽 

면의 기벽에는 여러 줄의 횡선을 음각하고 그 위에 귀얄로 백토를 입혀 

마치 상감장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바깥변은 장식이 없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據 앓 : 잘게 부수어진 작은 파편들이 다수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특정에 따라 

두종류로나뀐다. 

@(사진33-4-@. 도면33-4)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 

에서 예리한 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 

자리 역시 예리하게 각이 있다. 안쪽면에는 기벽에 횡선문을 빽빽하게 

장식하고 안바닥에는 원권과 같이 변형된 승렴문을 백상감하였다. 바깥 

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돌렸을 뿐 저부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비 

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태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투병한 암록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윗변에 

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떨어져 있다. 

@(사진33-4-®. 도변33-5) : @번의 접시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크기 

가 보다 작고 몸체의 기벽에서 저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면으 

로 제작되었다. 안쪽변에는 기벽과 바닥이 모두 횡선문으로 장식되었으 

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없는 양 

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觸 ; 커다란 병의 저부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33-4-CD, 도면33-3) : 구연과 몸체는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굽언 

저리에서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커다란 병의 저 

부이다. 표면의 장식은 확인할 수 없으며, 병의 내부에는 물레자국이 선 

명하게 드러나 었다. 태토는 적갈색과 회흑색이 동시에 나타나며,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기도 하다. 굽은 직경이 넓고 직립하며,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아내었으며, 받침흔적은 정확치 않다, 표면에는 유약 

이 두껍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유색은 확인할 수 없다. 

나. 뿜 磁 : 소수의 청자파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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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 소량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구연부와 몸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33-3-@) 구연이 외반하고 봄체의 기벽이 사선올 그리다기- 저부 

에서 곡띤올 이루는 형태로, 굽은 따손되어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혹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암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윗딴에는 미세한 잡티가 곳곳에 불어 있다 

@(사진33-5-(!))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도 번조시 심하게 뒤 

-려 정획-한 모양올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 

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 

으새가 둔중하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있고 투명한 암갈록색의 유약올 밟게 씌웠으며 , 빙렬 

으 없다 윗면에는 잡티가 붙어 있다 

다. 짧道具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먹 ; 디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33-6갱∼@- @) ; 원반형으로 모두 점토로 제작되었으며 , 두께와 

~경은 다양하다. 윗면은 그릇올 놓올 수 있게 면평하게 디듬었으며, 모 

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사진33-6헨) ; 가마의 벽면으로 미-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 

오 멍 겹으로 덧불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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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 원심만 혁일리 3호 요지 

··~·· 

며 33. 윈삼댄 학일리 3호 앉지 

6) 學日里 4호 요지 

(1) 성 격 ; 朝解 15世紀 뼈춤沙、짧黑址 

(2) 위 치 쌍용저수지의 남측 끝편에서 좌측의 대각선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임야 

지역으로 3호요지에서 남측으로 약 50 미터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다. 지 

번은 3호요지와 같은 산 37- 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4- 1. 지도1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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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상 : 임야지역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20 미터 정도로 보인다. 지표에는 소량의 분청사기편만이 노출되고 있을 

뿐이나 구릉사변의 양상으로 보아 위쪽의 토사가 내려와 퇴적을 덮고 있 

을 것으로추정된다. 

(4) 유 물 ; 紹좁?챔용와 춤磁, 黑道具,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수습품 

들중에는 포개구이를 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紹 춤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의 저부가 수습되었다. 유색 

은 암록색이나 갈록색이 주류를 이루며,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이 많다. 

• 大 操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특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뀐다, 

@(사진34-2-C!)∼@, 도변34-1∼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이다. 안쪽변에는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승렴문과 연판문, 

연꽃, 국화, 集團圓團文 등을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중앙에 간략 

화되고 성근 승렴문이나 횡선문을 장식하였다. 태토는 대부분 회흑색이 

며, 잡물이 거의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 

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모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갈록색 

을 띠는 것도 있으며, 빙렬은 없다. 

@(사진34-2-@)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반구형의 곡면을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번 대접과는 전체의 크기와 구연의 모양에 

서 차이가 었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 

한 후, 그 속에 승렴문을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갈회색이며,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 

다. 

@(사진34-3-C!), 도면34-4)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안바닥이 매우 넓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을 음각한 후 

귀얄로 분장하였으며, 바깥변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태토는 회 

흑색이며, 잡물이 거의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 

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어 칼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안바닥을 편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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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혼적은 남아 

있지 않다.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일부 갈 

록색올보이기도한다 

• 싸 웰 ; 형태와 특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지만, 문양장식은 매우 다양하다. 

@(사진34-4. 도면34-6∼8) : 구연파 몸체의 기벽이 사선올 그리다가 저부 

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안쪽변에는 기벽과 바닥에 몇 줄의 횡선문올 상감하여 문양대 

를 구획하고, 그 속에 숭렴문과 국화문올 인화하였으며, 바깥변에는 기벽 

에 몇 줄의 횡선문올 돌리거나 장식하였다. 태토는 회혹색이거나 적갈색 

이며, 대부분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 

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철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 

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유약은 

대부분 광태이 있는 암록색이지만 갈록색이나 연록을 보이는 것도 있다. 

@(사진34-5--<D. 도면34-9) : 구연과 폼체의 기벽이 사선올 그리다가 저부 

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쪽면에는 바닥중앙에 와 

선문을 음각한 후, 그 위에 귀얄분장을 하였으며, 바깥변에는 장식이 없 

다. 태토는 회혹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철다. 안바닥을 편명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며, 받침혼적은 분명하지 않다. 유약은 

광태이 적은 갈록색이다. 

• 搬 : 한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34-5-®. 도면34-11) : 구연과 폼체가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몸체의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안쪽변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적갈 

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 

새가 거철다. 바닥올 편펑하게 깎아내었으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바깥면은 용융상태가 불 

량하다. 

나. 좁 磁 : 확인된 파편의 양은 많지 않으며, 대접과 접시가 수습되었다. 유색은 

암록색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거나 흔적이 분명하지 못하다. 

• 大 操 : 소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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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3핑∼@, 도면34-5) : 구연이 외반하고 폼체의 기벽이 부드러 

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다. 표면에는 

이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안바닥을 편평 

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암록색 

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유색을 확인할 수 없는 것 

도있다. 

• 據 앓 ; 동일한 형태의 잔파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사진34-5굉, 도면34-10) : 구연과 폼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 

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분청사기 @번 접시와 유사 

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혹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둔중하 

다. 굽은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광택 

이 었는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다. 黨道具 : 다수의 개먹이 수습되었다 . 

• 關 挑 : 아령모양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사진34-6굉 ·@) : 몸체중앙에 비하여 위쪽과 아래쪽이 넓게 만들어진 

아령모양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재작되었다. 윗면에는 그릇을 받쳤던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개 먹 : 몇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34-6굉) ; 원반형으로 n싸토질 혹은 점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 

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다양하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라.其他 

• 가마벽 
@(사진34-6굉)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 

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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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白岩面

1) i훌훌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紹 後半 寶器憲址

(2) 위 치 ; 용천리 상리마을 뒤편으로 내려오는 구롱과 동쪽편에 접한 밭 사이에 비 

탈변에 위치하며 도로변에서 오리농장쪽으로 약 300여 미터 떨어진 지점 

이다. 지번은 산 53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5-1, 지도1 . 27) 

(3) 현 상 ; 원래는 낮은 구롱을 이루는 산자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 

재는 구릉의 일부가 밭으로 개간되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어 구롱의 

끝자락에만 퇴적이 쌓여 았는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5. 세로 

10미터 정도로 작은 편이며, 가마벽편의 양에 비하여 파편의 수가 매우 

적다. (사진35-2) 

(4) 유 물 ; 寶器와 가마벽이 수습되었다. 

가. 寶 器 ; 확인된 유물은 모두가 靈였으며, 유색은 대부분 밤갈색이다. 

• 盡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쥔다. 

@(사진35-3-@. 도면35-1) : 구연부에는 톰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만하 

는 폭이 넓은 전이 었으며, 폼체의 기벽은 사션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 

만, 폼체중앙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구연부의 전은 중심이 오목하 

게 제작되어 있어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으며, 태토는 암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면 

에는 밤색의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다 

@(사진35-3-®. 도면35-2) : 구연은 내만하고 톰체의 기벽은 사션을 그리 

며 점차 넓어지지만, 몸체중앙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 

식이 없지만, 몸체상부에 한 줄의 돌대가 있으며, 태토는 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았다. 표면에는 밤색의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 

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사진35-3-(핑, 도면35-3) : 구연과 저부는 알 수 없지만, 목이 길고 어 

깨에서 크게 벌어지는 형태로, @번과 @번의 호와는 확연히 다르다. 표 

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암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었다. 

표면에는 짙은 밤색의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다. 

• 其 他 ; 호의 저부와 손잡이가 았는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35-3쟁 · 4굉∼@ 도면35-4) : 수습된 호의 저부는 몸체가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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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其 他

형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며 비-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징-식은 없으나 

내떤에 제작시 생긴 타날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작은 모래알갱 

이가 섞여 있으며, 표띤에는 맘색의 유약을 씌웠다. 호의 손잡이는 몸체 

에 수직하게 반원형으로 만들어 불였으며, 크기가 작다 

• 가마댁 
@(사진35-4-@)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회·재료로 만들어졌으며, 

@ 

@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띤은 붉은 색올 띠지만 외면으로 갈수록 회청색 

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2 

@ 
φ 

@ 

@ @ @ 

3 

188 



@ 
@ @ 

4 

사진 35. 백암면 용전리 1호 요지 

''"' ’ ,' I 

: : 2 

189 



/ 
/ 

0 

2) i훌훌里 2호 요지 

‘ 、

도면 35. 백암면 용전리 1호 요지 

(1) 성 격 ; 朝雖 19"世紀 白磁黨址

、、、 3 

l!Xm 

(2) 위 치 : 용천리 죽말o}올 북쪽에 있는 구롱에 폰재하는데 옹기요지에서 오솔길을 

따라 서북측으로 약 400여 미터 지난 임야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6-1. 지도1 . 27) 

(3) 현 상 : 주변이 모두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주변에 높이 6∼7 미터 가량의 

커다란 감나무가 몇 그루 었다. 현재 이곳에는 3개의 대규모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서 다수의 기와파편도 수습되었다. 유적의 범위 

는 약 가로 50미터, 세로 50여 미터로 대규모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하 

다. (사진36-2) 

(4) 유 물 : 대량의 白磁와 黨遭具가 확인되었으나, 그릇의 종류가 적다. 

가. 白 磁 : 대접파 종지가 주류를 이루며,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고, 굽은 안바 

닥올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操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눌 수 았다. 

@(사진36-3-<D. 도면36-1)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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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다. 굽언저리보다 굽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 

택이 있는 반투명질의 회백색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 

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았다. 

@(사진36-4-Q), 도면36-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대체적으로 @ 

번 대접과 유사하지만 내면의 폭이 좁고 안바닥이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 

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다. 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 

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안쪽면은 담갈색을 띤다. 

@(사진36-3-®, 도면36-2)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내었으며, 접지면 주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 

이 있고 투명한 담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 

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36-3-@. 도면36-3)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구경과 안바닥이 매우 넓은 대접이다. 표 

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 

지변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내었으며, 접지면 

주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 

약을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 종 지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모두가 동일한 종류이다. 

@(사진36-4-®. 도면36-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을 이룬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작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잡물이 소량 섞인 백토 

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내경하며,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 

지 못하다. 안바닥을 비교적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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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변에는 잡티가 붙어 있다 

나, 쯤월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뼈 林 ; 굽이 낮은 접시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았다 

CD 

@(사진36-4-®. 도띤 36-6) 꼼체의 직경에 비하여 굽과 기벽의 높이가 

n으며 안바닥이 편펑한 접시모양으로, 표띤은 땀갈색이지만 태토는 잡 

이 없는 회백섹올 띠고 있다 굽은 접지띤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 

」.I!.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과 윗변에 굵은 모래 

- 바쳤던 혼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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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漫훌里 3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磁黨址

(2) 위 치 : 용천리 죽말마올입구인 산 55-1번지에 있는 400년된 느티니무(현재 보호 

수로 지정, 고유번호 : 5-25-14, 지정일 : 88년 10월 15일)에서 임야쪽 

으로 약 300여 미터 올라간 지점에 개울가와 접한 구릉면에 위치한다. 

지번은 691전, 산 5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7-1. 지도1 . 29) 

(3) 현 상 ; 낮은 구릉일부와 개울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으며, 구롱과 개울의 가장자 

리에 단애면이 형성된 두 곳에 약 15 미터의 간격올 두고 퇴적층이 노출 

되어 있다. 주변에는 붉은 색의 소토와 함께 다량의 파편이 개울과 주변 

에도 흩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25 미터, 상하의 길이가 10여 미 

터이다. (사진37-2) 

(4) 유 물 ; 白磁와 짧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구연이 직립하는 대접과 접시 둥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굽이 

높고 각이 진 察器의 파편도 수습되었다. 유색은 담청백색 혹은 회백색 

이 대부분이고,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傑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진37-3-Q), 도변37-1)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 

며 굽에’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 

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비교적 높 

고 직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편평 

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 

한 담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 

이 있다 

@(사진37-3-®. 도면37-2) : 구연이 약간 내만하며, 봄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완만한 곡면올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변 

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올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 保 웰 ;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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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7-4갱, 도면37-7) : 구연이 직립하고 톰체의 기벽이 사션을 그리 

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이곳에서 수습된 접시중 가장 커다란 종류이 

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 

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비교적 높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 

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올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변 

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사진37-4-®. 5굉, 도면37-5. 8) : 구연은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 

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폼체의 높이가 매우 낮고 굽이 

높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높고 굽바닥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약간 벌어지 

는 형태이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 혹은 갈회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기도 하 

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사진37-4-(훌, 도면37-9)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이 

사선형으로 곧게 뻗어 있고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경이 넓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 

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았다. 

• 종 지 : 동일한 형태의 종지가 다수 확인되었다. 

@(사진37-5-CD. 도면37-4)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타원형의 곡 

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푸렷하지 않다. 안 

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었다. 

• 察 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사진37-3-@, 도면37-3) : 구연은 도톰하고 외반하며, 몸체가 수직하다 

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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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蓋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징·식이 없으며 , 테토는 잔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시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때우 높으며 표띤쏠 육-킥으로 

모깎이하였다 접지띤의 폭이 고르고 깎음세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 

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치 번조하였다. 광돼이 있는 담청백 

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37-5-®. 도띤37-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꼼세의 기벽이 
T평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패로, 안UJ·닥이 넓고 펀 

δ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짐-물이 없는 

배토를 사용하였다. 굽윤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으며‘ 표띤올 팔각 

으로 모깎이하였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히-다 굽 

안바닥을 깊게 깎은 후, 굽안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바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 

이 있다 윗띤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나. 黨道具 ; 디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빼 林 다양한 형태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사진37-6) : 특별한 형태로 따로 제작하여 사용한 예는 발견되지 않았 
으며 , 크기가 작은 접시의 초벌편이나, 번조시 잘못된 디l접의 저부를 도 

침으로 사용하였다. 도칩의 윗면에는 그릇의 받침으로 사용한 굵은 모래 

가 잔뜩 깔려 있으며 , 그 사이로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2 

196 



G) 
@ @ 

\; . 
Q싫’ 

、/

@ @ 

\널灣 
@ @ @ 

197 

@ @ 

@ 
@ 

@ @ 

@ 

3 

ν썩‘.、 
흙.,,’ 

@ 

4 

@ 

5 



φ @ 
@ 

6 

3호 요지 

\ f렇 

0 l없n 

며 37.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198 



4) 右川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世紀 紹춤懶購址 

(2) 위 치 : 백암 암자의 뒷편 임야쪽으로 약 200 여 미터 떨어진 높은 언덕에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소가 있다. 유적은 바로 묘소 오른측 사면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28-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8-1, 지도1 . 29) 

(3) 현 상 : 유적은 반계선생의 묘소의 우측변에 있으며, 그 주변으로 4∼5기의 묘지 

가 조성되면서 퇴적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 

여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파편은 반계선생의 묘소를 오른는 곳부 

터, 묘소의 우측에 있는 퇴적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지만, 가마유적과 퇴 

적의 일부가 묘소 우측편에 일부 노출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약 가로 

20 미터, 세로 20여 미터에 달한다.(사진38-2) 

(4) 유 물 ; 紹춤沙器와 춤磁, 그리고 다양한 黑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紹 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황갈 

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橫 ; 수습된 파편의 형태는 모두 유사하지만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 

@(사진38-3-(!)∼@ • @, 도면38-1∼3 . 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은 곡면을 이루며 크기에 따라 세부의 모양이 조금 

씩 다르다. 안쪽면에는 국화와 승렴문이 인화된 예도 있지만, 기벽에 몇 

줄의 음각횡선을 그린 후 그 위에 귀얄로 백토를 바른 것이 대부분이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인화문이 있는 대접의 경우에는 

질이 좋지만, 대부분 미세한 모래알갱이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 

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황갈 

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機 앓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장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진38-4굉 . 5---<D. 도면38-9∼10) : 구연이 직립하고 톰체가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한 접시이다. 안쪽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백상감하고 

바닥에는 집단원권문과 국화문을 빽빽이 인화시문하였으며, 바깥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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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벽에 횡선문올 장식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올 사용하였다. 굽 

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 

을 편명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 

하였다. 표변에는 광태이 좋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바깥면 

에는 이물질이 묻어 지저분하다. 

@(사진38-4-Q)∼@, 도면38-6∼8) : @번의 접시와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 

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안쪽변에는 바닥중앙에 와선문만올 백상감하 

거나 그 주변에 집단숭렴문을 빽빽이 인화시문하기도 하였으며, 바깥변 

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 

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을 편팽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 

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좋고 투명한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 

며, 빙렬은 없다. 

@(사진38-5-@∼@, 도면38-1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 

한 곡면올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안쪽 

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고 바닥중앙에 작은 와선문을 돌 

린 후 그 주위에 귀얄로 백토를 분장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 

을 하지 않았다. 태토는 미세한 잡물이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변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편팽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 

이 있고 투명한 암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사진38-5-®∼@, 도면38-11∼ 12) : 구연이 외반하고 붐체의 기벽이 사 

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펑하고 크기가 작은 

접시이다. 안쪽변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고 바닥중앙에 국 

화문과 숭렴문을 빽빽이 인화하였으며, 바깥변에도 기벽에 몇 줄의 상감 

선문을 장식하였다.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으다. 굽 

은 높이가 매우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갈록색 혹은 연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植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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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8-6. 도면38-14 ) 구연이 외반하고 목이 세장하며 몸체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벌어지는 형태로, 저부가 파손되어 굽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목과 어깨에 몇 줄의 음각횡선을 돌린 후 그 주변을 귀얄로 백 

토를 칠하였다 태토는 흑갈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광택 

이 있고 투명한 암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 빙렬은 없다 

나. 춤 磁 몇 점의 잔파편이 수습되었다 

• 大 保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사진38-3-©. 도변38 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이다 표변에는 

장식이 없으며 , 태토는 회흑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 접지변의 폭이 비교적 넓고 두께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 

명한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다 뿔道具 ; 형태와 재질이 다른 도침이 수습되었다 

• 關 tt : 아령모양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사진38-7-CD · @) : 몽체 중앙에 비하여 위쪽과 아래쪽이 넓게 만들어 

진 아령모양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로로 재작되었다‘ 윗변에는 그릇을 

받쳤던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38-7 ®. @) ‘ 장방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이다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면을 

다듬었으며 , 모래받침의 흔적이나 그릇의 파편이 남아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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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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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5) 高安뿔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5世紀 紹좁沙器黨址 

(2) 위 치 ; 지내 부락 남쪽에 있는 고안리 계곡의 안쪽 끝자락에 묘지가 커다량게 조 

성되어 있는데, 이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나즈막한 구롱에 위치한다. 

지번은 534답, 537답, 산 52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9-1. 지도1 . 29) 

(3) 현 상 ; 유적이 위치하는 구릉의 좌측편에 묘지가 조성되어 퇴적의 일부는 훼손 

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묘지쪽에 걸쳐있는 유적의 표면은 다년생 풀 

이 자라고 있고, 구릉쪽에는 성근 나무가 있는데 이곳은 문화재자료 65 

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분청사기편들은 성근 나무쪽에 주로 노출 

되어 있다 유적은 가로 30 미터, 세로 40여 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이 

다.(사진39-2) 

(4) 유 물 : 紹좁沙器와 좁磁, 그리고 黨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紹 춤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표면에 상감, 인화, 귀얄기밥으로 장식 

된 다양한 파편이 수습되었다. 

• 大 保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 장식에 따라 세 종류로 나 

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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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9-3-Q) . @)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孤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안쪽면이 곡면이 

다. 안쪽변에는 몇 줄의 횡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속에 승렴문 

을 빽빽하게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에 승렴문을 인화하거나 여 

러 줄의 횡선문만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회흑색이다. 굽은 모두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표변에는 갈록색의 유 

약을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사진39-4-Q), 도면39-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독변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커다란 대접이다. 안쪽변에는 기벽중앙에 여러 줄의 횡선문을 음 

각한 후, 그 위에 귀얄로 백토를 칠해 장식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중 

앙에 짧게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회색이나 

적갈색을 보인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 

다. 굽주변을 깨끗하게 다듬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 

록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 

의 흔적이 었다. 

@(사진39-3-®. @∼@, 도면39-2)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 

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쪽면에는 기벽과 바닥에 여러 줄 

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사이에 승렴문과 국화문 

을 빽빽이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일부에 승렴문의 인화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연회색을 보인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을 예리하게 깎아내었다.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 

였으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표면에는 암갈록색의 유약을 비교적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樓 앓 :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형태와 크기, 장식이 매우 다양하다. 

@(사진39-5-Q)∼@ . 6-Q)∼@, 도면39-10∼14)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 

의 기벽이 매우 완만한 곡면을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와 장식문양 

이 매우 다양하다. 안쪽면에는 모두 몇 줄의 횡선문을 백상감하여 문양 

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당초문과 승렴문, 집단원권문, 국화문 등을 조 

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인화하였으며, 바깥쪽에는 장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승렴문을 인화하거나 기벽일부에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미세 

한 잡물이 섞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대부분 직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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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모두 굽안바닥과 굽언저리 

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태토비짐올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대 

부분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벙렬은 없다. 접시의 윗변에 마상배를 

포개어 구웠던 혼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사진39-7-®∼@, 도면39-6∼9) : 구연이 직립하며 폼체의 저부에서 부 

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 형태의 접시는 안바 

닥 가장자리에 원각이 있어 바닥과 몸체의 기벽이 거의 직각올 이루는 

것파 원각이 없어 곡면올 이루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원각이 없 

는 접시의 경우에는 大中小의 크기로 나눌 수 있다. 안쪽면에는 바닥중 

앙에 모두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장식이 없거나 기벽일 

부에 귀얄로 백토분장올 하였다.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섞여 있는 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을 예리하게 깎아낸 

것도 있지만, 깎음새가 거친 경우도 있다. 모두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 

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녹색조의 유 

약이 씌워졌으며, 발색은 일정하지 않다. 

• 搬 ; 작은 병의 파편 두 정이 수습되었다. 

@(사진39-4-©∼@) ; 구연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목이 잘록하 

고 어깨에서 퉁글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몇 줄의 횡선을 백상 

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하기도 하였으며, 그 속에 숭렴문을 빽빽하게 인화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표면에는 황갈색의 유약 

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其 他 : 기종올 알 수 없는 파편 두 점이 수습되었다. 

@(사진39-4-®. 7핑, 도면39-5) : 한 점은 합과 뚜껑을 포개어 구운 것 

으로도 생각되지만,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다. 안쪽에는 귀얄분장이 성 

글게 되어 있으며, 태토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다. 다른 한 점은 蘇이나 題의 저부로도 생각되지만, 확실한 종 

류는 알 수 없다,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잡물이 없는 질이 좋은 태토를 

사용하였고, 시유하지 않았다. 

나. 좁 磁 :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진 파편이 소량 수습되었 

다. 

• 大 媒 ; 파편의 대부분이 대접이며, 모두가 유사한 형태이다. 

@(사진39-4핑, 도면39-4)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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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커다란 대접이다 

표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낮고 접지변의 폭이 넓으며 , 깎음새가 거칠고 조잡 

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 

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해 기 

벽일부에 露始된 곳도 있다. 

다. 쫓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關 林 ; 아령형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사진39-10) : 윗부분과 아래부분이 크고 몸체의 중앙이 잘록한 아령모 

양의 도침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몸체의 윗면은 그릇을 

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 현재에도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랫면은 가마의 경사도만큼 기울 

여 그릇이 수평이 되게 만들었다 폼체중앙에는 대접의 일부가 붙어 있 

다 

@(사진39-11) : 장방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이 

다‘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변을 다듬 

었으며 , 모래받침의 흔적이나 그릇의 파편이 남아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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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백암면 고만리 1호 요지 

9. 南四面

1) 元岩里 1 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磁 • 寶器黑址

(2) 위 치 : 사기막에서 아리실로 넘어가는 7번 시도로가 있는데, 이 시도로를 따라 동 

쪽으로 가면 원암리 사기막골 끝자락에 2층집이(원암 3리 5번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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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남동쪽으로 약 300여 미터 계곡으로 들어오며 소로와 접한 엄야 

의 가장자리에 유적은 위치한다.(사진40-1, 지도l . 31) 

(3) 현 상 : 유적이 임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이 관목으로 둘러쌓여 있어 보 

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30 미터에 상하 

의 길이가 약 40여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인데, 옹기파편이 주류를 이루 

고 있으며 백자편은 소량이 보이고 있다. 불을 먹은 돌들과 요벽편들도 

보이고 있으나 소량에 불과하다. 좌측으로 약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17세기 백자요지가 있다.(사진40-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寶器파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대체적으로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 

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보인다. 

• 大 싸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개의 종류로 나뀐다. 

@(사진40-3-CD. 도면40-5) : 구연은 알 수 없으나,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명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 

으나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비교적 높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 

을 오목하고 깔끔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40-3-®. 도면40-7)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은 대접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경이 크고 높이가 높지만,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좁다. 안바닥을 얄고 편명하게 깎아낸 후,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변에는 회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 

구이의 흔적이 있다. 

• 싸 앓 ; 모두 동일한 형태의 파편만이 확인되었다. 

@(사진40-3-®. 도면40-9) : 구연과 톰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에 

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매우 깊게 깎아내 

었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변에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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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었다. 

• 蓋 ; 소수의 파편만이 수습되었다. 
@(사진40-3-®. 도면40-6)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선이 사선 

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평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높고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으 

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었다. 

• 종 지 ; 단일한 종류만이 확인되었다. 

@(사진40-3-©. 도면40-8)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도 곡면을 이루고 었다. 장 

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비 

교적 넓고 편평하게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굽언저리까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를 씌 

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寶 器 ; 다수의 옹기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종류이지만, 표면의 

장식이 다채롭다. 

• 盡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구연부와 저부로 나눌수 있고 구연부는 형 

태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뀐다 

@(사진40-4-C!), 도면40-1) : 구연부에는 붐체에서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 

은 전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은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점차 넓어 

지지만, 몸체중앙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몸체 중앙에 횡 

선의 돌출대가 었다. 태토는 암갈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았으며, 표변에는 짙은 밤색의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다 

@(사진40-4 ®. 도면40-2) : 구연부에는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전은 중 

심이 오목하게 제작되어 았어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몸 

체의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만, 붐체중앙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암갈색으로 잡물이 거의 없 

다. 표변에는 밤색의 유약이 앓게 씌워져 있으며, 안쪽변에는 타날자국이 

있다. 

@(사진40∼4-@. 도면40-3)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거의 직립하며, 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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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부의 내면에는 폭이 좁은 전올 만들어 뚜껑올 고정시키게 제작되었다. 

몸체의 기벽은 사선에 가까운 곡면올 그리띠 점차 넓어지지만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어깨에 두 출의 돌대가 있으떠 , 태토는 적 

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띤에는 땀색의 유약이 앓 

게 씌워져 있으며, 안쪽변에는 제작시 두들게로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 

다 

@(사진40-5 . 6. 도면40-4 ) : 이외에도 몸체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저부의 

파면(사진40--5--(D)과 장식이 있는 파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장식은 대부 

-;r- 초화문과 돌대이며 , 안쪽변에는 타날흔적이 남아 있는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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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元岩里 2호 요지 

(1) 성 격 ; 朝蘇 19世紀 白廳黑址

(2) 위 치 : 원암리 사기막골를 가로지르는 포장도로 끝부분에서 소로를 따라 약 300 

여 미터 계곡쪽으로 들어오면 이와 접한 임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옹기가마와는 약 4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사진41-1, 지도1 . 31) 

(3) 현 상 ; 유적은 옹기가마와 마찬가지로 임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이 관목 

으로 둘러쌓여 있어 보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옹기 가마와 비슷한 폭이 30 미터에 상하의 길이가 약 40여 미터에 달하 

는 대규모인데, 백자파편이 대부분 흩어져 있다.(사진41-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黑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과 접시, 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발과 호 등이 었다. 대체적으로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약의 색깔은 담록색 혹은 회백색 등으로 

다양하다. 

• 大 標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뀐다. 

@(사진41-3-®. 도면4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봄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장식문양 

은 없으며, 안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잡물 

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 

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갈백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며, 빙렬이 있 

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41-3-C!), 도변41-1)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몸체의 

저부에 예리하게 각이 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도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안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하며, 안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 

하였다. 광택이 좋은 회청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41-4-®. 도면40-4)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 

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전체적인 크기에 

비하여 안바닥이 깊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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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좋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를 두껍게 씌웠으며,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 保 貼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뀐다. 

@(사진41-4-(잊 도면41-6) : 구연은 알 수 없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 

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명하다. 표면에는 장 

식이 없으며, 태토는 참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올 매우 얄게 깎아내었다. 바닥의 유약올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투명한 갈백색의 유가 시유되었지만, 발색 

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41-4굉, 도면41-5) : @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벽이 

사선형으로 곧게 뻗어, 안바닥이 더욱 낮고 넓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 

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경이 넓고 내경하며, 높이가 

낮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다. 안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앓게 

시유하였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養 ; 통일한 형태의 파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사진41-3-@. 도면41-3) : 구연과 몸체의 기벽선이 직립하다가 저부에 

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에 비하여 안바닥이 깊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매우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 

약을 씌웠으며 일부 빙렬이 있다. 

@(사진41-5-(강 도면41-8)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 몸체의 기벽선이 사선 

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펑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 

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바닥을 얄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돼이 좋고 투명한 담회록색의 유약을 씌웠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 종 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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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5-®. 도변41-9)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 

으로 굽에 이어지며 안바닥이 편평한 형태이다 장식은 없으며 ,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알고 오목하고 깎아내 

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 굽언저리까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 

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 빙렬은 

없다 

@(사진41-5-CD . 도면41-7) : @번의 잔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더 

욱 작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언저리까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 

며 , 빙렬은 없다 

나 쫓道具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41-6) 작은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서 그릇을 수평으 

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 

으며,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 

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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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님사면 원암리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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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緣合考察

용인시 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역사는 길지만, 특히 조선시대에 왕실용 자기를 굽 

기 위한 중앙 관요가 운영되었던 광주군의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용인시는 일찍부터 학 

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동안 역사적 기록이나 요지조사를 통해 용인의 도자기 문화가 

단편적으로 학계에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이 지역이 한국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된 것은 1980년대에 호암미술관이 二東面 西里의 고려 

백자 요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그 결과를 세상에 공표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 

다. 그동안 학계나 개인들이 용인지역의 도요지 실태에 대해 간헐적으로 조사 연구한 

바는 있었지만 그 전모를 밝히기에는 항상 미흡하였는데, 이번에 용인시의 주도하에 면 

밀한 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실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실시한 용인시 도요지 지표조사를 통해 총 44곳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이중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20세기 초까지 1000여년에 걸쳐 용인시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 

였던 도요지 유적이 41개소이고, 조사 도중 李南珪교수가 확인한 治鐵址 2개소는 용인 

시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용인의 제철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비록 

현 행정구역상 용인시는 아니지만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에서 조사된 17세기 백 

자요지는 용인시의 요업활동권 내로 볼 수 있어 본 보고서 내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조 

사 확인된 도요지 유적은 그동안 학계에 정식보고되거나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유적 외 

에, 半數 이상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고 조사되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유적 

들도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동원되어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여 질적인 면에서도 상 

당한 수준을 이루였다고 자부한다. 

우선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조사기간 동안 용인시의 전역에 걸쳐 이렇게 많은 

수의 유적을 확인하고 비교적 충실히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용인시 

의 요업활동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온갖 수소문을 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모아온 용인시의 열성적인 향토사학자들의 덕분이다. 특히 마순관 예총회장과 

이종구선생의 그동안의 노력과 조사과정에서의 도움이 없었다면, 방대한 지역을 대상으 

로 행해지는 이 작업이, 용인시의 지역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며, 이번 조사의 성과는 전적으로 두 분의 공으로 돌리고 싶다. 도자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두 분의 도움에 더욱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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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놓고 먼저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41곳의 도요지가 모현면올 제외한 용인 

시 전역에서 확인되었는데, 광주군과 인접한 모현면에 대한 탐방조사에서는 여러 곳에 

백자요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형의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에 실패하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요지분 

포를 지역별로 보면 용인읍과 이동면 • 원삼면 • 양지변에서 요업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 

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통면에서는 고려초기부터 조선말까지 계속적으로 백자가 

생산되어 용인 요업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도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 

로생각된다. 

다음으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한국도자사 연구 역사중에 매우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1930년대에 일본인 도자사학자인 漢川白敎씨가 납겨 놓은 요지조사 자료의 확 

인이었다. 漢川씨가 전국의 도요지를 손수 답사하여 만든 요지일랍표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만, 현재 출토파편둥 실물자료는 전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일랍표 속에 용인지역의 

자료가 들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60여년전에 작성된 漢川씨 자료의 폰재 확인과 정 

확성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조사 결과, 그의 목록에 있는 요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었고, 시대 추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조사내용도 상당히 정확하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었다. 

이로 보면, 용인시는 서울의 인근에 위치하여 그동안 각종의 국토개발과 특히 골프장 

건설 동으로 원래 지형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도요지 유적 

이 크게 인멸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러웠으며, 하루 빨리 이 유적들 

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도 함께 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漢川씨가 조사한 도요지들은 대부분 규모가 상당히 큰 것들이고, 비교적 소규 

모의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 당시 행해진 조사의 수준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울러 60여년전의 도요지 상황이 현재까지 이런 정도라면, 이전에도 용인의 지형이 

크게 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世宗實錄地理훈、》에 거명된 용인 지역의 자기소 • 도기 

소의 존재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5세기 초반의 요업상황을 

알려주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옛 處仁의 黨山洞里에 下品의 磁器所와, #岩里에 下品의 

關器所가 있다’는 기록과 ‘陽뽑縣에는 남쪽의 함항(藍項)에 下品의 磁器所와, 동쪽의 新

林里에 下品의 빼器所가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자기소 

에서도 분청사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용인의 요지 중에 분청사기 요지는 현 

재 이동면 서리에 1곳, 원삼면 학일리에 2곳, 백암면 석천리에 1곳, 백암면 고안리에 1 

곳이 있다 이 중에 주목되는 것은 먼저 서리의 분청사기 요지로, 서리 고려백자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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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 하나를 넘으면 나오는 사기막골에 위치한다, 그런데 요산동리라는 지명은 산같이 

큰 가마가 있는 곳을 뜻함이 분명하여,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가마퇴적이 존재하는 서 

리 일대를 世宗時에 요산동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자기소 139개소, 도기소 185개소, 총 324개소의 지명 가운데 가마 ‘黑’자가 들어 

간 것은 이곳이 유일하며, 서리는 옛날에 처인현에 속하였고, 이 일대에서 발견된 분청 

사기 요지는 이곳이 유일하며 그 규모도 상당히 큰 것이어서, 서리 사기막골의 분청사 

기 요지가 바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자기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양지현 남쪽 지역에서는 3곳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원삼면 

학일리 분청사기 요지가 주목된다. 두 곳에 나누어져 형성된 요지는 지표에는 잘 드러 

나 있지 않지만, 확인 결과 지표하에 상당한 김이의 퇴적층이 존재하는 비교적 큰 규모 

의 요지였으며, 나머지 두곳은 소규모였다. 양지현 남쪽의 함항에 있었다는 하품의 자기 

소가 위치나 규모로 보아 학일리 분청사기 요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일단은 이상의 두 곳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용인지역의 자기소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들 요지에서 고려말∼조선 

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상감문들이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요지출토 

품의 분석과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용인지역의 요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고려시대 이전의 확실 

한 도요지는 확인되지 않아 용인의 요엽은 고려시대부터 일단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유적을 통틀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려시대 도요지의 존재이다.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요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수가 그리 많지 않는데, 기존에 알려진 

서리의 중덕과 상반콕의 고려백자요지를 재차 조사한 외에도, 이번에 무려 3개소의 고 

려요지를 새로 발견하여 전혀 예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수확을 거두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처음 생산하였던 요지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동면 서리 중덕부락의 요지는 재차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도자사적으로 중요하지 

만, 인근의 상반곡에서도 대규모의 고려백자요지가 또 하나 있다. 기존에 알려진 곳이지 

만, 새삼 이번 조사를 통해 그 규모나 중요성이 서리 중덕요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정확한 학술조사가 요망된다. 

구성면 보정리의 단국대학교 뒤편 야산에서 새로 발견한 고려시대 요지는 소규모이기 

는 하지만, 11세기 지방가마의 특징적인 청자와 백자편들이 수습되었다.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바로 뒤를 잇는 시기의 요지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양시 석수동요지에 이어 

두 번째로 발견된 귀중한 유적으로,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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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 셈이다. 

이 외에도 고려초기의 도기가마로 추정되는 것이 용인 호통과 수지읍 죽전리에서 새 

로 발견되었다. 호동의 경우 작은 도기편들과 함께 짧慶片들이 수습되어 요지임에는 틀 

림없지만, 퇴적이 거의 없어 성격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廣口搬 형태와 細格子文이 타날된 편들의 존재로 보아 고려시기의 도기가마임은 분명하 

다. 그리고 수지읍 죽전리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고려시대 도기가마를 발견하는 개가 

를 올렸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별도로 실시한 이지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확 

인 조사한 유적으로, 고려도기의 특징적인 세격자문이 타날된 큼직한 파편들이 다량으 

로 수습되었으며, 가마유구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불탄 재와 가마벽편 

들이 널려 있었다 고려시대의 도기가마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2∼3 개소 

에 불과하여, 고려도기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 용인지 

역에서 발견된 도기요지 2개소의 존재는 고려도기의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용언 지역의 고려시대 요업과 관련하여 참고되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중의 ‘植貨’

편에 “경기도의 州縣에서 통전, 자기, 종이, 먹 퉁의 頁投이 부과되어 장인들이 그 苦投

을 견디기 어려워 도망하였다(京職|‘|縣 常賣外搖投賴重 百姓苦之 其貴投多少 햄定施f 

鋼鍵효器紙뚫雜所別貴 物色徵求過極 U:CA顧苦而逃避). 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審宗 3년 

(1108)의 기록으로, 11세기말경에 경기도 일대에 자기가마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밝혀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용인지역의 고려시대 가마들도 이의 역사적 기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구성면 보정리 가마가 이 시기에 해당되어 위의 사 

료를 뒷받침하는 중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리 백자가마로 대표되는 고려시대 용인의 요업은 한국 도자기, 특히 백자 역사의 

개시과정에서 화려한 엽적을 남겼지만, 고려후기가 되면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시대 요지의 존재들은 조선시대에 가서 초반부터 요업이 크게 일어 

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믿어진다. 

조선시대가 되면, 용인의 요엽은 인근 광주지방과 더불어 초기부터 활발한 양상을 보 

인다, 조사된 내용을 보면, 분청사기 요지가 5개소에, 15∼16세기 백자요지가 9개소나 

되어, 전국의 어느 곳보다 요업활동이 왕성하였음을 보여 준다. 먼저 분청사기 요지들은 

상감과 인화 분청사기, 無文의 *且質좁磁를 주로 생산한 것으로 보아, 활동시기가 15세 

기 전반이나 중엽경으로 추정되며, 출토편 중에 官司銘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지방용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가마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가운데, 전술한 바 처렴,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요지와 원삼면 학일리 요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어서 〈세종실록지리 

226 



지》에 거명된 요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추정이 만약 옳다면, 기록에 이들이 

‘자기소 하품’이라는 사실로 볼 때, 하품의 자기소란 것이 官納이 아닌 지방용의 분청사 

기를 생산한 요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연구 

해야할과제이다. 

조선전기 용인지방의 요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자가마의 활동이다, 현재 용인 

읍 • 이동면 • 양지면의 9개소에서 조선 전기의 백자가마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전기 백자요업의 성행은 일찌기 고려백자를 생산했던 이 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인근의 

광주지방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는 조선초기부터 백자생산 

으로 이름났으며, 1460년대에 왕실용 백자를 담당하던 司餐院의 分院이 이곳에 설치됨 

에 따라, 분청사기류는 급속히 소멸되고 백자 위주로 요업체계가 바뀌게 된다. 용인도 

이러한 변모에 발맞추어, 분청사기 생산은 사라지고 백자가마를 주로 운영하게 된 것으 

로 믿어진다. 이들 백자가마들은 규모가 비교적 크며, 주로 일상용기인 대접과 접시를 

생산하였는데, 광주지방의 從屬憲 백자제작의 메차니즘에 따라 백자의 질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나, 竹쩔5形굽에 소위 ‘공기돌받침’의 태토빚음을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요지에서는 소량이나마 上品白磁의 특정인 倒立三角形굽에 가는 모래받침을 사용 

해 번조한 것도 보여 주목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15, 1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용인지방의 백자 

요지들은 일단 《세종실록지리지》 시대의 이후에 등장한 것이 분명하며, 상당수는 16세 

기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용인지방에서 세종시기 이후에 백자제작이 왕성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도자사 학계에서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의 우 

리나라 요업상황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근거하여, 세종시기에 비해 각 지방의 

요업이 훨씬 침체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용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백자요 

지가 훨씬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와 정반대 현상을 보인다. 물론 《신증동국여 

지승람$ 속에는 용인의 백자요지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조사결 

과를 놓고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기록에 근거 

하여 조선 전기의 우리나라 전체의 요업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별 요지조사의 중요성을 절감케 하는 부분으로, 조선전기 도자사 연구의 새로운 시 

각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또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7세기 조선중기의 백자요지의 발 

견과 확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요엽이 크게 

타격을 받아 그 회복에 폼부림치던 시기였었는데, 용인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질의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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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백자가마가 이동면 • 양지면 • 남사면파 용인과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퉁지에서 6개소 

가 이번에 조사되었다. 특히 이중에는 17세기의 특정적인 철화백자를 생산하였던 곳이 

3개소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중기 지방 백자가마의 전형적인 간략한 草花文 계통 

의 추상적인 철화문들이 보이며, 전반적인 제작기술은 역시 광주관요의 그것올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중 서리 사기막골에 있는 17세기 철화백자요지는 가건물이 한 동 들어 

서면서 퇴적충이 크게 훼손된 상태여서 시급한 보호조치가 요망된다. 

용인의 도자기 생산은 조선시대 후기에도 계속적으로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 

과, 용인 • 이동면 • 원삼면 • 백암면 • 남사면 • 기홍읍 ·수지읍 동 용인시의 거의 전 지역 

에서 19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들과 옹기가마틀이 확인되었다. 이중에는 소위 ‘石間珠’

라 하여 조선후기에 서민용으로 생산된 鐵妙觸를 바른 종류도 생산되어 흥미로웠다. 19 

세기 백자가마 가운데, 특히 원삼면 문촌리 • 원삼면 학일리 • 백암면 용천리둥의 요지는, 

엄청난 양의 퇴적충이 남아 있어 그 규모가 놀라울 정도이며, 더구나 문촌리와 학일리 

요지에는 가마유구가 무너진 채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조선말기 요업의 진상올 규명하 

는데 더없이 귀중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용인의 백자요업이 19세기에 이렇게 대규모의 혼적올 남기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시기의 가마들이 보통 지방 수요용으로 소규모로 운영된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해, 용인지역에서는 완전히 산업화되어 크게 번창하였음올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대단히 흥미롭다. 이러한 19세기에 용인의 요업이 크게 성행한 이유를 간 

접적으로 밝혀 주는 史料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北學派의 계보를 잇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徐有第(1764-1845)가 19세기 전반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쓴 《林園經濟

志$의 〈탬圭志、〉편 속에, 八城物塵파 場市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중 卷4 貨植(八鐵줬市) 

에 도자기 시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 사기 • 옹기 • 토기의 시장을 열거한 가운데에, 

전국의 주요한 사기시장으로 용인올 비롯한 광주 • 여주 • 안성퉁 45곳이 거명되고 있고, 

옹기시장으로 역시 용인올 포함한 이천 퉁 49곳올 들고 있다. 이 기록올 보면, 19세기 

에 용인은 전국적으로 주요한 사기와 옹기시장으로 활동하였음이 분명하여, 바로 이러 

한 시장올 겨냥한 수요 때문에 용인지역에 대규모의 백자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믿어진 

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나 옹기들은 비단 용인지역에서만 사용되 

지 않고, 시장올 통해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방으로도 널리 공급되었음올 충분히 유추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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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요지 현황표〉 

f했f홀 £않 월했 黨 ±JI: 흉흉{'t i!t紀 ↑훈絡 *합•)E與否 ￥탱생* 

호 동 1호 고려 초기 도기 미지정 양호 

2 호 동 2호 -太」-서L..: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3 호 동 3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용 인 

4 운학동 1호 -7」;λl」.-1 19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5 운학동 2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6 해곡동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양호 

7 지곡리 1호 조선 19 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8 기흥읍 지곡리 2호 조선 19 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9 지곡리 3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양호 

10 죽전리 1호 고려 초기 도기 미지정 양호 
{- 수지읍 

11 신봉리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12 구성면 보정리 1호 고려 11 청자·백자 미지정 양호 

13 남곡리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파괴 

14 대대리 1호 -?」;人μ세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 양지면 
15 대대리 2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 

16 대대리 3호 조선 17 철화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17 서 리 1호 고려 9-11 청자·백자 사 적 보호 
」-

18 서 리 2호 고려 ?-11 백자 미지정 양호 -
19 서 리 3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
20 서 리 4호 조선 15 ~<::주s냐 미지정 양호 
{-

21 서 리 5호 조선 19 백자·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

22 서 리 6호 」7S_서」 17 절화백자 미지정 일부파괴 
이동면 

23 ·t헤-- 리 1호 조선 15-16 백.A~ 미지정 일부훼손 
’-

24 ~ 리 2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25 묵 리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26 묵 리 2호 조선 19-곤대 백자·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

27 화산리 1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양호 

28 화산리 2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양호 

29 원삼면 문촌리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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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홀 地城 薦 址 時代 世紀 城격 指定與否 現狀

30 운촌리 2호 근대 20 옹기 미지정 파괴 
-

31 학일리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조선 19 백자 미자정 양호 
t---

33 화일리 3호 조선 15 분정사기 미지정 양호 
-

34 화일리 4호 조선 15 분정사기 미지정 양호 

35 용천리 1호 { 太서〕 19 옹기 미지정 일부훼손 

’--------36 용천리 2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i-----

37 백암면 용천리 3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

38 석천리 1호 조선 15 분청사기 미지정 양호 
t----

39 고안리 1호 조선 15 분청사기 시지정 양호 

40 원암리 1호 조선 19 백자·옹기 미지정 양호 

「-------- 남사면 
41 원암리 2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용민의 아철저〉 

f켓3뚫 地域 位 히f 時代 世紀 性格 指定與否 現狀

용 인 호 동 조선 . 야철지 미지정 일부훼손 

2 I 원삼면 학일리 조선 . o~철지 미지정 양호 

〈만성시의 도요지〉 

쩔호 地城 짧 址 時代 世紀 性格 指定與否| 現狀

양성면 산정리 조선 17 철화백자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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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t=i 

지금까지 용인시 전역에 걸쳐 우리 옛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가마터에 대한 조사결과 

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그 의의와 중요성 등에 관해 고찰하여 보았다. 이번 조사결과 

를 놓고 볼 때, 세계에서 도자기의 나라로 불릴만큼 우수한 도자문화를 이룩하였던 우 

리나라의 도자기 역사 속에서, 용인지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임을 새삼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용인지방 도자기 문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정리한다면, 무엇보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 

자생산의 시발지로 더없이 중요하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곳 용인 서리 

에서 이미 1000여년전에 훌륭한 백자를 생산하였는데, 일본이나 유럽지역에서 17세기 

이후에야 갖은 노력 끝에 비로소 백자를 만들 수 있게 된 것과 비교땐, 그 역사적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서리요지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용언에서 계속적으로 요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의 중요한 성 

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인근 광주의 분원 설치에 힘입어, 비록 지방가마로 활동하였지 

만, 백자생산이 전기간에 걸쳐 꾸준히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백자요지 

와 더불어 중기의 철화백자를 생산한 가마의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후기에는 석간 

주, 옹기와 더불어 대규모의 백자가마가 운영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기, 옹기시장 

의 하나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한국도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용인지역의 요지들은, 현재 급속 

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의 현실정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보호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모든 요지들은 일단 용인시에서 현상의 보존에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이후 보다 정밀한 조λ}를 거쳐, 道나 國家에서 심의 지정하여 보 

존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차치하더라도 시급한 보호조치 

가 요망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전통문화를 지키려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 준 용인시의 앞서가는 문화행정 덕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용인시 

와 도자사학자, 고고학자, 향토사학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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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데, 특히 이렇게 행정기관과 향토사학자들이 적 

극 참여하여 한 지방의 특정분야를 집중 조사연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더 한층 

이번 조사에 보랍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도 이번 조사팀의 발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 

더 많은 유적들이 있올 것으로 믿어져, 조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 

심을 다같이 늦추지 않올 생각임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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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의 축척은 1 /5,000임. 



지도 1 . 용인시 도요지 위치도 



랩 짧 



- <t 
-道三iii

지도 2. 용인사 古지도(大東與地圖 1861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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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6. 해곡동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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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 기흥읍지곡리 1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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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8. 기흘읍지곡리 2·3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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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0. 수지읍신봉리 1호 요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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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2. 앙지면 남곡리 1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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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3. 앙지면 대대리 1 . 2 . 3호 R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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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4.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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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6‘ 이동면 서리 3호 요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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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7. 이동민 서리 4·5· 6호 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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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2.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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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3.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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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4. 원삼면 문촌리 1 .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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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7. 백암면 용전리 1 .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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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8.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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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0.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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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지도 31. 남사면 원암리 1 . 2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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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쫓……짧 
I. 治鐵址

1. 虎洞 治鐵址

2. 遠三面 學日里 治鐵址

II . 關윷불址 

1. 安城市 陽城面 山井里 薰址



짧 靈



I. 治 鐵址

1. 虎洞 ;台鐵址

1) 성 격 : 조선시대 야철지 

2) 위 치 : 57번 지방도로 우측편 호동 길업마을 남통쪽에 큰길업골이라 불리는 계곡 

위치한 연안 김씨묘지의 주변에 위치하며, 지번으로는 산 95-1번지에 해 

당한다.(사진1-1, 지도1) 

3) 현 상 ;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원래 지형은 산 계곡부에 돌출된 구 

릉의 사면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연안 김씨 묘소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지형올 크게 변형시켜 놓아 製鐵盧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 

렵다. 

4) 유물 

현재 묘지의 아래쪽 완사면에 상당량의 鏡합宰, 健뿔片, 소량의 백자편, 도 

기편들이 산란되어 있으며, 수 십 미터 떨어진 개울가쪽에까지 그러한 

잔편들이 흘러내려와 었다.(사진1-2) 

@ 철재(사진1-3) 

流出灌와 ·盧內i宰가 모두 보이는데 前者는 다소 작게 부수어져 있는데 

비해 후자는 상당히 큰 덩어리로 채집되었다. 

@ 노벽편(사진1-3) 

채집된 세 점 모두 내부는 혹색으로 유리질화되었으며, 외부는 붉거나 

흑회색으로 타버린 점토부분으로 되어 있다. 태토의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석립이 섞여 있으며 큰 것은 두께 6cm 정도로 남아 있다. 

@기타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편 2점과 도기편 4점도 함께 채집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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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 

사진 1. 호등 이슨|지 

2. 遠三面 學日里 ;台鐵址

1) 성 격 . 조선시대 이;철지 

2) 위 치 ; 고초골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계콕올 따라 약 1.100 미터 들어간 산사면 

아래의 작은 개울과 그 오른쪽의 완사면에 걸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2 1- 1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 1. 지도2) 

3) 현 상 ’ 작은 개울올 따라 철재가 흩어져 있으며, 개울의 오른쪽 단애면 두 지점 
에 철재 , 노벽면 퉁이 상당히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개울 죄측면의 밭 일부에도 작게 부수아진 철재가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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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의 산포상태를 볼 때 개울 우측의 완사면이 제철작 

업장이고 왼쪽의 밭지역은 생휠꽁간이 아니었나 일단 추정된다 (사진 

2-2) 

@ 철재(사진2-3) : 유출재와 노내재가 모두 보인다 

@ 노벽편(사진2-3) : 내부는 유리질화되어 있으며, 외부는 적갈색 혹으 

혹회색으로 소성된 점토부분으로 되어 있다‘ 태토의 내부에는 상당히 많 

。 서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깥쪽이 상당히 탈락되어 현재의 두께가 2 

cm 정도에 불파하다 

2 

@ @ @ 

3 

사진 2. 학일리 아철지 

272 



273 



이상의 두 야철지는 유출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차적인 제철올 행하던 유적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원료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일대에서 철광석이 산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도 소하천에서 채집한 

사철을 원료로 하여 철소재를 생산하였던 곳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야철지는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인 만큼,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차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유적의 보존에 만전올 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올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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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爛憲址

1. 安城市 陽城面 山井里 요지 

1) 성 격 : 朝蘇 17世紀 (鐵畵) 白磁黑址

2) 위 치 : 안성저수지의 우측 위쪽으로 약 250여 미터지점에서 소로와 임야가 접하 

는 부분에 위치한다.(사진3-1, 지도3) 

3) 현 상 ; 임야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 도로공사로 인하여 파편의 퇴적이 훼손되 

어 다량의 백자편이 단애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 놓은 곳에 백자파편들이 흩어져서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15 미터이며 상하의 길이가 10여 미터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사진 
3-2) 

4) 유 물 ; 다수의 (鐵畵) 白磁파편과 憲道具가 수습되었다 

(1) 白 購 ; 다양한 형태의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철화백자도 소수 수 

습되었다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띤다. 

• 大 樓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개의 종류로 나뀐다. 

@(사진3-3-Q), 도면1-1)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 

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 

가 낮고 직경이 넓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았으며 

굽안쪽에서 언저리까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 

한 갈회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3-3-®. 도면1-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 

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 

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 

았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투명한 회백 

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사진3-3-®. 도면1-3) : @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의 크 

기가 크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넓으며, 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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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다소 거철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얄게 깎았으며, 바닥에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태이 있는 투명한 백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다. 

@(사진3-3쟁, 도면1-4) : 구연파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예 

리한 각올 이루며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의 높이가 매우 낮다. 

안바닥은 접시와 같이 넓고 편펑하며, 표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 

물이 없는 양질올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높고 직경이 크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올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 

였다. 광태이 좋은 백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혼적이 있 

다, 

@(사진3-4. 도면1-5) : 구연이 외반하는 대접이지만, 몸체와 굽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표변에는 암적색의 철사안료로 표면에 草花와 같은 간 

단한 鐵홈裝節올 하였다. 광태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이나 회백색의 유 

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陳 貼 ; 외반형 접시와 사선형 접시, 전접시 퉁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 

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쥔다. 

@(사진3-5굉 · @∼@, 도면1-9. 11∼ 12) : 구연파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에 따라 大中小로 나눌 수 있다. 모두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올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는 회백색 계통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윗면에는 모두 포개구이의 흔적 

이 있다. 

@(사진3-5-®. 도면1-10)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톰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올 얄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 

쳐 번조하였다. 표변에는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 

하다, 

@(사진3-6-®. 도면1-8) : 구연에는 금속기와 같이 몸체에서 직각으로 외 

반된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기벽은 완만한 사선올 그리며 굽에 이어지 

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높이가 낮은 전접시이다. 표변에는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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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지름이 작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 바닥에 굵은 모 

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앓게 씌웠으 

며 ,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 蓋 ;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쥔다 

@(사진3-6-®. 도변1-7)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 

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장식은 없으 

며 ,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높이가 비교적 높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사진3-6-CD. 도면1-6 ) @번의 잔에 비해 구연의 외반이 적고 몸체 저 

부의 꺾임이 더욱 예리한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었다 문양장식은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 

다-
(2) 뿔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사진3-7)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 

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앓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 

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 

받침의 흔적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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